
VOL.   537    April   2025.4

537

20254 April





홍이선(성남지부) - Love

Cover Story

April 2025 Vol.537

03	 HeadnoteHeadnote
	 사진은 마음을 담는 예술입니다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향룡

08 	 특집특집
	 제58회 단종문화제 25일 개막
	 ‘국장재현’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다

12 	 특집특집
	 영월의 랜드마크, 동강사진 박물관
	 한국사진 흐름 ‘한눈에’ 추억과 감동 ‘듬뿍’

18 	 특별기고 특별기고 
	 영구발전기금 25년의 궤적과 새로운 모색 - 양경창(용산구)

40 	 전시광고전시광고
	 오방색 품은 상생과 겸손의 나무 전채영 초대전
	 보리수展(五方色) - 전채영(의왕)

44	 전시광고전시광고
	 기후변화 담아낸 정순교 사진전
	 AI의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 정순교(전주)

48	 전시광고전시광고
	 욕심버린 비움의 지혜로 빛나다. 고영금 개인전
	 심연의 항아리 - 고영금(양천구)

52	 전시광고전시광고
	 아련한 추억엔 어머니 향한 그리움이... 윤영식 초대전
	 미선 尾扇- 윤영식(괴산)

56	 전시광고전시광고
	 용광로보다 뜨거운 철의 야생작가 윤순영 PosART 기록전
	 그해 겨울 그들이 왔다. 눈꽃으로 - 윤순영(김포)

60	 기사광고기사광고
	 김정현 교수와 함께하는  아이슬란드 여름 창작 여행 - 김정현

64	 지상전 1지상전 1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맞이한 ‘환희’
	 치유의 땅 아이슬란드 - 조영수(이천)

48 6040

사진은 마음을 담는 예술입니다

봄은 변화의 계절입니다. 긴 겨울 동안 멈춰 있던 모든 것이 다시 생명력을 얻고, 차가웠던 
공기 속으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빛은 부드러워지고 색감은 풍성해지며, 사람들의 
표정에도 온화한 생기가 돕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을 맞아 우리는 보다 열린 마음과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기회를 얻습니다.

 사진 작업을 하다 보면 익숙한 풍경과 장면만 반복적으로 담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봄
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 속에서 새로운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장
소라도 시간을 달리하여 찾아가거나, 평소 사용하지 않던 렌즈를 활용하거나, 흑백 사진으
로 봄을 표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늘 ‘새롭게 바라보려는 마음’입니다.

 봄은 또한 사진 작업에 몰입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나른하고 편안해지기 쉽지만, 동시에 
사진에 대한 열정과 탐구심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절입니다. 좋은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서는 순간을 포착하는 섬세한 감각과 끊임없는 노력, 인내가 필요합니다. 변화무쌍한 봄의 
빛을 탐구하고, 새로운 구도와 기법에 도전하며, 자신만의 감성을 담기 위해 고민하는 시간
은 사진작가에게 귀한 선물입니다.

사진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담아내는 작업입니다. 봄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어떤 감
정을 느끼느냐에 따라 사진에 담긴 색과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카메라를 통해 바라보는 여
러분의 시선이 더욱 깊어지고, 따뜻한 봄날의 기억이 오래도록 간직될 수 있는 작품으로 남
기를 바랍니다. 4월에는 새로운 시선으로, 더 깊고 풍부한 사진 작업을 하실 수 있기를 응원
합니다.

2025년 4월 

(사)한국사진작가협회 부이사장  이 향 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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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관심 있으신 회원 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단종국장재현

단종제향

단종국장재현

특집 제58회 단종문화제

영월군 대표 축제 단종문화제 4월 25일 개막

조선 6대 임금 단종이 영월로 유배되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비운
의 군주로 불린다. 죽음 이후 단종이 태백산의 산신령이 되었다는 믿음
에서 비롯하여 시작된 지역 전통 축
제인 단종문화제는 다양한 컨텐츠를 
기반으로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자 
기존 메인 프로그램과 신규 프로그
램으로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을 비
롯하여 외국인 방문객도 맞이할 예
정이다.
특히, 이번 제58회 단종문화제는 
2027년 제60주년 대비 글로벌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축제로 기획되어 ▲단종국장 재현 ▲단종제향 
▲칡줄다리기 행렬 및 대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단종 퍼레이드 등 4
월 25일 개막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사흘 간 영월문화관광재단이 주최 
및 주관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등이 후원하며 장릉, 관풍헌, 동

강둔치, 영월문화예술회관 등 영월군 일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단종문화제는 ‘그대에게로 가는 길’이란 주
제로 펼쳐진다. 단종과 정순왕후 간의 사랑을 그
리워하며 향후 60주년과 연계하여 이루지 못한 
사랑이 성사되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이번 축제의 경우 영월의 지역성을 
보여주는 축제, 영월군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주도하는 축제를 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종의 역사적 스토리를 담은 테마 기획,  
화려한 퍼포먼스로 장식한 개막식 기대감 상승

제58회 단종문화제는 ▲단종국장 재현 ▲단종제향 ▲칡줄다리기 행렬 
및 대회 ▲정순왕후 선발대회 등의 메인 프
로그램을 선보인다. 단종국장은 행사 둘째 
날인 26일 진행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대거 
참여하는 가운데 야간행렬로 웅장한 퍼포먼
스를 연출하여 관람객들의 기대감을 상승시
키고 있다.
단종제향은 강원특별자치도 무형문화제 제
22호인 단종제례를 선보이는 프로그램이
다. 단종 및 충신들의 넋을 위무하는 국내 
유일한 제례로 단종제례보존회, 영월문화원
이 진행을 맡았다. 특히 영월군민으로 구성
된 육일무와 강원도립국악관현악단의 제례
악 연주로 행사장의 분위기를 한층 부각시
킬 예정이다.
칡줄다리기는 지난 2023년 강원특별자치
도 무형문화제 제37호에 등재된 퍼포먼스
이다. 영월 지방에 전승되는 민속놀이로 칡
으로 만든 줄을 가지고 하는 줄다리기로 칡
줄다리기 사전 제작, 칡줄다리기 행렬을 비

롯하여 영월군 9개 읍면 그리고 지역 소재 군부대 대항전 형태로 진행
돼 치열하고 흥미로운 대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정순왕후 선발대회는 정순왕후의 강인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로 단종을 
향한 정순왕후의 절절한 순애보를 기억하고 거룩한 생애를 표현하는 선

발대회이다.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참
가자를 모집하여 엄격한 심사를 통해 
정순왕후, 권빈, 김빈, 동강, 다람이, 인
기상 등을 선발하는 대회이다. 특히 정
순왕후, 권빈, 김빈 수상자는 첫날 개막
식과 둘째 날 부사행렬에 참여하여 행
사를 빛내줄 예정이다.
이번 단종문화제의 신규프로그램인 단
종 퍼레이드가 첫째 날 15시에 펼쳐진
다. 관풍헌에서 영월파출소를 거쳐 동
강둔치 행사장까지 지역주민, 지역예술
인 및 전문예술인 등으로 구성된 퍼레
이드로 약 1,000여명으로 구상할 예정
이다. 
구역별로 퍼포먼스를 선보여 다양한 볼
거리를 제공하고, 개막식과 연계하여 
동강둔치 잔디밭에서 화려한 퍼포먼스
를 선보여 영월군의 특별한 이미지를 
나타낼 예정이다.

제58회 단종문화제 25일 개막
‘국장재현’ 글로벌 축제로 발돋움한다

칡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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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학술·전시·전통·체험 행사

이번 단종문화제의 서포터즈는 영월군에서 활동 중인 동네방네기자단
과 협력하여 단종문화제의 밀착취재와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전달할 예
정이다. 아울러 일반인, 학생대상으로 백일장과 사생대회를 영월 장릉
에서 진행하며, 지역예술인들의 역량이 고스란히 담긴 서각, 미술, 한글
서예, 한문서예, 우표 등 약 7가지 분야의 전시행사가 21일부터 27일
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 1, 2전시실에서 
진행된다.
전통행사는 불교 방식의 단종 진혼행사인 
영산대제, 전통활쏘기대회 등이 핵심 콘
텐츠이다. 전통활쏘기대회의 경우 전년도 
도내 대회에서 올해는 전국대회로 확대하
여 우리나라 전통활쏘기를 통해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고 건전한 여가선용 및 단종
문화제와 청정 영월에 대한 인지도를 각
인시켜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관
내 노년층 참여 프로그램으로 마을화합건
강체조대회도 동강둔치 행사장에서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연행사로는 개·폐막공연을 비롯하여 영월군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지역예술인들을 초청한 단종예술제, 무형문화유산 판소리 이수자(박양
순) 등 국악 명인들을 초청한 국악 명인전을 동강둔치 주무대에서 다채
로운 멜로디를 선보일 예정이다.
대한민국 국가무형유산 제38호 조선왕조궁중음식의 보존과 계승을 이
어가고 있는 궁중음식문화재단과 협력하여 대한민국 궁중요리대회 제1
회 단종미식제를 전국단위 대회로 개최할 예정이다. 본 대회를 통해 궁
중요리에 대한 인식 강화와 선정요리를 연계하여 영월군 관광 상품으

로 발굴할 예정이다. 이에 맞춰 영월 농특산물, 영월군생활개선연합회, 
지역먹거리마당(영월군 9개읍·면 새마을부녀회) 위주로 구성된 먹거리 
마당을 배치하여 방문객의 입맛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단종문화제를 방문해줄 관광객들에게 한층 기대감을 가져다 줄 신
규프로그램으로 깨비노리터, 리마인드 전통혼례, 충절 만세 골든벨, 단
종스테이 등이 공개된다.
깨비노리터는 가족단위 방문객을 대상으로 역사퀴즈쇼, 깨비마블, 깨비

운동회 등 즐길거리를 선보일 예정이며, 
행사장에 방문한 관람객 대상으로 하는 
O,X 퀴즈 대회를 통해 영월군에 대한 정
보도 얻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리마인드 전통혼례는 노인부부와 가족 구
성원 간의 유대감을 회복하고 우리의 전
통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고자 기획되었
으며, 행사장 잔디밭에서 진행된다. 충절 
만세 골든벨은 영월효문화원과 연계하여 
중학교 2학년 대상으로 문제집을 발간하
여 골든벨 형식으로 진행된다.

단종문화제의 글로벌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단종스테이는 외
국인을 대상으로 영월에 머물면서 단종퍼레이드, 단종제향 등 단종문화
제의 대표행사 참여하며, 영월군 대표 관광지를 탐방하는 등 영월군의 
자연과 단종의 색다른 이미지를 선사할 예정이다.
제58회 단종문화제를 주최 및 주관하는 (재)영월문화관광재단 박상헌 
대표이사는 “영월군이 단종문화제를 통해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널리 
알리고 지역주민들과 화합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축제를 통해 
생활인구 확장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 중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특집 제58회 단종문화제

단종국장재현

칡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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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강사진박물관 대한민국 최초 공립 사진전문박물관

영월군청 앞에 위치한 동강사진박물관은 지난 2005년 7월 
23일에 개관한 대한민국 최초의 공립 사진전문박물관으로 올
해로 개관 20주년을 맞이한다.
본관과 별관으로 구성된 동강사진박물관은 3개의 기획전시실
과 1개의 상설전시실 그리고 야외 전시장과 교육자료실, 수장
고 등을 갖추고 있다.
박물관 소장품으로는 1940~2000년대 사이 우리 삶의 모습
을 진솔하게 기록한 다큐멘터리 사진을 구입, 기증을 통해 꾸
준히 소장하고 있으며, 이 외에 2002년부터 동강국제사진제
에 참여한 작가 및 ‘동강사진상’ 수상작가들로부터 기증받은 
사진 작품, 영월군민 사진 등 약 1,700여 점의 사진 작품과 
130여 점의 클래식 카메라를 소장하고 있다.
동강사진박물관은 개관 이래 꾸준히 한국 사진사(寫眞史)에 
이름을 남긴 작가의 작품들을 수집하여 오고 있다. 그리고 지

금까지 수집해 온 1,700여 점의 소장 작품을 조금씩 다른 구
성으로 선별하여 매년 “한국을 바라본 시선”과 “시간의 기억”

영월의 랜드마크, 동강사진 박물관
한국사진 흐름 ‘한눈에’ 추억과 감동 ‘듬뿍’

특집 동강국제사진제

동강사진박물관 전경

동강사진박물관 전경

동강사진박물관 소장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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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동강국제사진제

이라는 이름의 소장품 전시로 관람객에게 공개해 오고 있다.
동강사진박물관 소장품 전시는 해방 이후 사진의 기록성에 대한 사진가
들의 자각으로부터 출발하여 194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의 한국 사
진들로 주로 구성되며, 이들 사진은 한국 사진의 예술적 흐름과 함께 한 
시대의 생활상을 면밀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역사 기록으로서의 가치
를 지니며 동강사진박물관을 찾은 관람객에게 감동과 추억을 선사하고 
있다.
또한, 매년 7월부터 두 달 동안 개최하는 동강국제사진제는 2002년 동

강사진축전으로 시작하여 올해 23회를 맞이하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
장 오랜 전통을 가진 사진문화행사로서, 동강사진박물관은 동강국제사
진제의 주 전시장으로 운영되며, 제23회 동강국제사진제는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28일까지 동강사진박물관을 비롯한 영월문화예술회관, 
영월읍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동강국제사진제 홈페이지(www.dgphotofestival.com)

동강사진박물관 홈페이지(www.dgphotomuseum.com)

동강사진박물관 야외

동강사진박물관 소장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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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조성의 시작
협회의 ‘영구발전기금’은 지난 2000년 7월 21일, 제22대 고(故) 백현
기 이사장 재임 시기 제5차 이사회를 통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날 제정된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발전기금 관리규정」은 총 열 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본격적인 시행일은 2001년 1월 1일
로 정해졌다. 당시 협회는 사진예술의 미래를 위한 안정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100억 원이라는 거대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액 달성 전
까지는 기금 운용을 유보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는 단순한 기금 조성
이 아닌, 협회와 사진 예술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다지겠다는 
의지가 담긴 장기적 기획이었다. 

초기 기금 모금 
초기 기금 조성은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고(故) 백현기 
이사장의 1천만 원 선 기탁을 시작으로 당시 이사들이 각 1백만 원씩 
기탁에 동참하고, 협회 관련 협찬처의 뜻 있는 인사들이 참여하였다. 
참고로, 영구발전기금의 최초 규정과 기탁자 명단, 추진위원회 명단 등
은 협회 월간 한국사진 2001년 1월호(제246호) 14~17쪽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으며, 당시에 조성된 기탁금 합계는 86,450,000원이다. 
이후에는 2001년 7월 21일 이후 입회한 회원들에게 입회 시 10만 원
을 발전기금으로 징수하여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어졌으며, 이 방식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총 1억 4천 1백
여만 원이 누적되었고, 2009년 말 기준으로는 약 4억 5천 6백만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 

영구발전기금의 수난
영구발전기금의 여정은 순탄치 않았다. 2010년, 홍창일 이사장 직무
대행이 재직 중이던 시기에 발전기금 중 4억 5천 8백만원이 횡령된 사
실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의 당사자는 제24·25대 집행부의 사무처장
인 김용기로, 각각의 임기 동안 각각 3억원과 1억 5천 8백만원을 횡령
한 것으로 드러나 협회는 해당 사안을 즉각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였
다. 이후 김용기의 횡령금이 일부 회수 되었는데, 2012년에는 퇴직금
에서 약 7천 3백만원이, 2014년에는 부동산 처분으로 1억 7천만원이 
회수되어 총 2억 4천 3백여만원이 환수되었다. 그러나 나머지 2억1천 
4백여만원은 회수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고, 해당 금액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는 부채로 판단되어 2021년 제61차 정기총회에서 전기 오류 수
정손실 항목으로 결손 처리되었다.

영구발전기금의 운용
한편, 2018년에는 영구발전기금 관리규정이 전면 개정되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기금의 사용처는 사옥, 전시장, 연수원 등 협회 운영에 필
요한 부동산 취득으로 명시되었고, 그에 따라 제57차 정기총회의 승인
(2018년 2월 25일)을 받아 그 해 11월, 기금 중 4억 원이 협회 사무실 
이전을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지급되었다. 해당 결정은 제28대 조건수 
이사장 재임 시 구성된 발전기금 운용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
다. 다만 전세보증금 사용으로 인한 예금이자 만큼은 경상비에서 발전
기금에 환원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협회에서는 매년 일정 금액을 적
립하고 있으나, 코로나 시기에 일부 미적립 한 해도 있어 아쉬움이 있
었다.

현재의 상황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조성된 기금은 약 10억6천만원에 달했으며, 
2018년 말 기준 실 예금 잔액은 약 8억 4천 8백만원이었다. 이후에
도 입회비 적립과 이자 수입 등을 통해 기금은 꾸준히 늘어났고, 2024
년 12월 31일 까지의 총 조성액은 약 12억 1천 4백만원에 이른다. 이 
중 사무실 전세보증금으로 사용 중인 4억 원을 제외한 실 예금 잔액은 
약 8억 1천4 백만원으로, 여전히 의미있는 규모의 기금이 유지되고 있

특별기고 영구발전기금

다. 이 중 협회 강의장을 위한 전세보증금은 한국예총과 임대차 계약이 
아닌 근저당 설정을 통해 담보되어 있어, 만약 예총 회관이 낮은 금액에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은 선 순위로 회수할 수 있는 구조다.

앞으로의 기금 운용
2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영구발전기금은 이상과 현실, 기대와 시련
이 교차하는 궤적을 그렸다. 그간 협회 내부에서는 영구발전기금의 사
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거나 논의하는 것이 하나의 ‘금기’처럼 여
겨져 왔다. 초기 규정에서 운용을 유보한다는 방침이 있었고, 횡령 사건 
이후에는 더욱 조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사실상 기금 관련 논의는 멈
춰 있었다. 
이제는 이러한 관행을 넘어서야 할 시점이다. 100억 원이라는 초기 목
표는 현실성과 거리가 있으며, 기금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오
히려 지금은 이 기금을 어떻게 의미있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발전적 방향의 논의 필요
예컨대, 한국사진작가협회 영구 발전기금 관리규정 ‘제7조 ①항 장학사
업’에 의하여 사진 예술계 인재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장학재단 설립, 공
익적 전시 공간 확보, 회원에 대한 창작지원 등 다양한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일부 집행부의 판단만으로 진행되어서
는 안 되며, 협회 구성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고민해야 할 공동
의 과제다. 영구발전기금은 단순한 재정 자산이 아니라, 한국사진작가
협회가 지닌 철학과 미래에 대한 신념이 응축된 상징적 자산이다. 이제
는 그 자산이 정지된 숫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로 사진예술의 발전을 
위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협회 모든 구성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야 할 때이다.

자문위원 양경창
제27대 본부감사 역임
제26대 집행사항에 대한 특별조사위원장 역임
제54회 한국사진문화상 출판상 수상
제37회, 제39회 회원작품지상전 10걸상 수상
개인전 “양경창 사진전(경인미술관)” 외 다수

영구발전기금 
25년의 궤적과 새로운 모색

글_양경창(본부 자문위원, 용산구지부 감사)

사협 영구발전기금 년도별 적립금 및 횡령명세

년도 기초 적립 이자 적립합계 횡령금 실적립잔액 전세보증금 이자수입

2000년 7월21일 시행 26,544,171 26,544,171 26,544,171 
2001년 26,544,171 114,684,807 141,228,978 141,228,978 
2002년 141,228,978 31,220,000 172,448,978 172,448,978 
2003년 172,448,978 22,752,371 195,201,349 195,201,349 
2004년 195,201,349 37,900,000 6,915,461 240,016,810 240,016,810 
2005년 240,016,810 20,700,000 6,753,958 267,470,768 267,470,768 
2006년 267,470,768 38,400,000 4,194,095 310,064,863 220,000,000 90,064,863 
2007년 310,064,863 42,100,000 8,018,131 360,182,994 80,000,000 60,182,994 
2008년 360,182,994 28,800,000 9,658,372 398,641,366 28,000,000 70,641,366 
2009년 398,641,366 45,400,000 12,218,907 456,260,273 128,260,273 
2010년 456,260,273 50,700,000 1,739,017 508,699,290 130,000,000 50,699,290 
2011년 508,699,290 40,400,000 36,202 549,135,492 73,581,367 회수 164,716,859 
2012년 549,135,492 53,900,000 106,980 603,142,472 218,723,839 
2013년 603,142,472 81,100,000 82,940 684,325,412 299,906,779 
2014년 684,325,412 77,400,000 11,023,644 772,749,056 170,000,000 회수 558,330,423 
2015년 772,749,056 146,900,000 11,655,197 931,304,253 미회수금 214,418,633 716,885,620 
2016년 931,304,253 63,700,000 10,836,565 1,005,840,818 미회수금 214,418,633 791,422,185 
2017년 1,005,840,818 47,500,000 9,224,160 1,062,564,978 미회수금 214,418,633 848,146,345 
2018년 1,062,564,978 52,200,000 6,753,751 1,122,518,729 400,000,000 유보 
2019년 1,122,518,729 100,900,000 7,565,373 1,230,984,102 400,000,000 
2020년 1,230,984,102 15,700,000 7,948,766 1,254,631,868 400,000,000 
2021년 1,254,631,868 27,700,000 4,625,138 1,286,958,006 400,000,000 
2022년 1,072,539,383 29,500,000 10,634,861 1,116,467,851 대손처리 214,418,633 400,000,000 4,000,000 
2023년 1,116,467,851 19,600,000 22,667,568 1,158,735,419 400,000,000 
2024년 1,158,735,419 25,900,000 21,965,958 1,214,601,377 400,000,000 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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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한국사진 4월호 표지원고 투고작품

·한 상 훈
·여행을 떠나요!

봄이 되니 움츠린 가슴을 펴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도시 강변의
회랑인데, 마침 공항 출구를 통과하여 비행기에 탑승하기 위한 행렬
처럼 보이는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가고싶어하는 피렌체다. 
베키오 다리에서 우피치 미술관으로 이어지는 통로로, 아마 가장 
많은 관광객이 다니는 예쁜 거리일 것이다. 
10월의 이른 아침 7시 반경인데, 벌써 관광객들이 줄지어 지나간다.

Canon 5D MarkⅢ, Canon Lens 24~105mm 
2024.10.13. 07:35 이태리 피렌체
7/100, ISO: 1250, Focus: 105mm, 셔터 우선

·박 상 철
·한라산의 봄

우선 녹차잎이 연록을 입을 때 한라산 자락에 핀 벚꽃향에 취해
운치는 있지만 하늘의 푸르럼이 넉넉지 않아 아쉬움이 드리운다.

촬영장소 - 도순다원
캐논 5D mark Ⅳ, 캐논 EF 70-200mm, 노출 1/320s, F/11, 
ISO 640, 초점거리 123mm, 필터 CPL

·김 영 수  
·생명

·손 명 권  
·석양이 빛날 때

1년에 몇 번 볼 수 있는 
화악산 석양을 또 기다려 본다.

촬영장소 - 춘천 동면
캐논 EOS R5, 시그마 60-600 



오방색 품은 상생과 겸손의 나무  
전채영 초대전

보리수展(五方色) 전시일시	 2025년 3월 1일(토) ~ 4월 30일(수)
전시장소	 희망갤러리(서울구치소 內)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포일동) 
전시작가	 전채영(010-3721-4466)

보리수가 익어가는 6월은 늘 분주하다.
그 이전 이른 봄부터 소란스러움은 꿀벌들에 의해 시작 되어진다. 보리수꽃은 
통꽃으로 끝은 네 개로 갈라져 흰색의 보리수꽃들이 가지 끝에 덩어리져 피어나

고 가지끝 붉은 보리수들이 맺히기 시작하면 새들도 주변에 쉼 없이 날아든다. 해
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보리수에 늘 셔터를 누르고 화인더에 담아내지만 늘 다른 모

습으로 새롭기만하다. 렌즈마다 달리 보이고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 담고 담아내
며 사진 위에 얹어내면서 다른 느낌의 사진으로 완성해 나가면서 긴 시간을 작업에 몰두하
게 되었다. 초평동 농부로 짧지않은 십년의 시간을 화인더에 담아내며 초평동 이야기로 주
제를 잡고 23년도 개인전을 마치고 두 번째 주제를 찾아가면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보
리수를 두 번째 개인전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보리수는 다산을 상징하고 오방색을 가지고 있다.
오방색은 오행사상을 상징하는 색으로 복을 부르며 전통 한식이나 의복 등 많은 곳에 실용
화 되어져 있다. 보리수를 보면 어릴 적 엄마가 입혀주셨던 색동저고리도 생각이 나고 보리
수 무늬가 그려져 있던 포근했던 목화솜 이불 또한 생각이 난다. 오방색의 빨갛다, 파랗다, 
노랗다, 하얗다, 까맣다의 어휘 표현 또한 우리 문화의 색다른 놀라움이다. 흰색의 보리수 
꽃이 하얗고, 어린 열매는 녹색이지만 파랗다고 표현할 수 있다. 노랗게 익어가면서 빨갛게 
되면 과육 충만한 보리수를 검은 천을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을 메인으로 사용하였다. 보리
수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수확하고 앙상한 가지만 남겨져도 마당 가득한 보리수나무
들은 무성한 결집력으로 커다란 숲을 이루어 새들의 놀이터가 되어준다. 올 겨울 첫눈에 강
인해 보이던 소나무들은 맥을 못추고 부러졌지만 보리수나무들은 약해 보여도 휘어지며 자
연과 타협해 부러진 가지가 한 개도 없었다. 한가지가 굵게 자라나는 나무들도 있지만 가지
가지가 모여 커다란 숲을 이루듯 자라나는 보리수나무를 보면서 상생과 겸손을 배운다.

전시광고

전 채 영(의왕)

ⓒ전채영_보리수

ⓒ전채영_보리수

ⓒ전채영_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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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가모니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득도했다하여 보리수나무를 신성시해서 보리수
하면 웬지 친근하고 겸손해지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보리수나무는 인도보
리수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으로 전해지며 한자로 변역 되면서 보리수나무로 불
리게 되었다. 그런데 인도 보리수나무는 중국에서 생육환경이 맞지 않아 인도 보
리수나무와 비슷한 찰피나무를 절에 심어 그 열매로 염주를 만들기도 하였다. 이
름만 같은 보리수나무이다.

새콤달콤한 보리수는 유월 한 달을 매일 한 양동이씩 수확을 한다. 의왕의 서울구
치소에서 가까운 곳에 작은 카페 '휘'를 운영하고 있다. 휘카페는 홍삼 카페로 어
린 아들이 두 번의 수술을 받으며 홍삼의 도움을 많이 받아 건강하게 성장하면서 
홍삼에 대한 위력을 몸소 경험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 카페 
운영까지 하게 되었다. 경험치가 경력이 되어 홍삼도 스무여섯 해가 되었다. 카페
를 운영하면서 보리수로 잼을 만들거나 보리빵을 만들기도 하고 오가는 나그네와 
행복을 나눔하고 있다. 희망갤러리에 초대받아 『보리수展』을 전시하게 도움주신 
김현우 소장님께 감사하다. 희망갤러리가 추구하는 전시 방향은 소를 방문하시는 
민원인들에게 격조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과 교정 이미지 쇄신에 있다. 보리수展 
사진으로 많은 분들이 위안받기를 소망해본다. 끝으로 작품 판매 수익금(제작비
를 제외한)을 서울구치소에 장학금으로 기부할 의사를 밝혔다.

오방색 열매가 맺히는 보리수나무, 
그 나무 아래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었다. 
고행 끝에 얻은 깨달음의 열매 앞에 나는 겸손해진다.

ⓒ전채영_보리수

ⓒ전채영_보리수 ⓒ전채영_보리수

전시광고

ⓒ전채영_보리수

ⓒ전채영_보리수

ⓒ전채영_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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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세상을 기억할 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감정과 함께 떠올립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웃던 날, 낯선 도시에서 마주한 감동,
그리고 변화해 가는 세상의 모습까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창(窓)입니다.

저는 사진을 찍으며 늘 바랐습니다.
제 작품이 누군가의 공간을 따뜻하게 채우고 작은 위로가 되길.
이번 전시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양로원의 벽 한쪽에, 병원의 복도에, 조용한 카페 한편에, 그리고 사랑
하는 사람의 책상 위에 놓여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작은 행복이 되
길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변해가는 세상의 

모습도 사진 속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전시에서는 기후 변화의 흔적을 담은 사진도 함께 
합니다. 녹아내리는 빙하, 사라지는 숲, 메말라 가는 호수, 그리고 그 속
에서 살아가는 생명들. 

그리고 AI라는 새로운 도구를 만나면서 저는 또 다른 감성의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AI는 감정을 배우려 하고 인간의 감성을 닮아가려 합니다. 그렇게 탄생
한 AI 작품들은 인간의 손길과 만났을 때 비로소 온전한 예술이 됩니다.

이번 전시는 시간을 담는 사진, 감성을 배우는 AI 예술,
그리고 기후 변화 이야기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전시광고

전시장소	 전북예술회관 차오름1실
전시기간	 2025년 4월 4일(금) ~ 4월 10일(목)
주       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161
전시작가	 정순교(010-6644-9800)

기후변화 담아낸 정순교 사진전

AI의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정 순 교(전주)

ⓒ정순교_AI의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정순교_AI의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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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곳에서 여러분이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감
성을 느끼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
기를 바랍니다.

사진과 AI가 만들어 낸 이 작은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소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사진 속에는 그 순간이 영원히 머뭅니다.
추억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전시광고

ⓒ정순교_AI의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정순교_AI의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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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일시	 2025년 4월 16일(수) ~ 4월 22일(화)
전시장소	 경인미술관 제3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10길 11-4)
전시작가	 고영금(010-5290-4264)

푸근하고 소박한 질항아리부터 무심한 듯 담백하지만 우아하고 격조 있
는 달항아리와 기품있고 단아한 백자까지, 뜨거운 인내와 긴 기다림 끝에 
제 모습을 드러내는 항아리는 어쩌면 나와 가장 닮은 소재가 아닐까 생각
했다. 그래서 이번 작업은 2.5초 느린 셔터 스피드 기법으로 항아리에 나
의 마음을 투영해 보았다.

굴곡 없는 삶이 어디 있을까. 빛과 그늘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나아가
는 게 인생이니, 나를 통과한 사진들도 삶의 다양한 양태를 담고 있다. 푸
른 바다를 거침없이 헤엄치던, 고등어처럼 싱싱했던 청춘 시절, 꿈은 이
루어지리라는 기대를 품었던 젊은 날, 마침내 꿈에 가까워졌을 때의 희열
과 환희의 순간, 혹은 미로 속을 헤매거나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
하는 불안한 시간까지. 지나온 생의 희로애락이 모두 담겨 있다. 

항아리는 무언가 담아내는 것이 본질이다. 즉 비어 있음의 쓸모를 증명하
는 존재다.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도 없으니 자신을 비우고 누군가를 품
을 수 있는 가능성만으로도 이미 아름답다. 하지만 넓은 품안에 여린 것
들을 너그럽게 감싸안을 때 더욱 빛나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항아리와 같은 삶을 지향한다. 내 안의 비어있는 공간을 가
득 채우려는 욕심을 버리고 가벼움의 진리와 비움의 지혜를 추구한다. 때
때로 욕망은 살아가는 날들의 추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이제는 하지 말아

ⓒ고영금_범종

ⓒ고영금_My Home

ⓒ고영금_내마음 꽃이 되는 날에는

ⓒ고영금_우담바라

전시광고

욕심버린 비움의 지혜로 빛나다. 고영금 개인전

심연의 항아리
고 영 금(양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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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할 일과, 해야 할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고 조용한 체념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 나이. 말없이 굳건하게 서 있는 항아리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결국 사진도 자기 인생에 대한 발언이므로 항아리로 구현된 나의 사진 역시 나
만의 이야기다. 다만 실제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더해 보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고 싶었다. 모든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라니 나
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언어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직관의 세계에 당도할 수 있
기를.

항아리는 나의 자화상, 사진은 나의 판타지. 
사진을 찍는 동안 한 생애가 강물처럼 흘러간다. 

푸른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 장독대에 정안수를 떠 놓고 기도를 올리던  
흐릿한 어머니의 실루엣을 기억한다.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장독대.  
그곳은 가족들의 안녕을 빌던 어머니의 곡진한 기원이 담긴 기도처였다. 그래서일까.  

둥근 배를 내밀고 서 있는 항아리만 보면 늘 어머니와 함께 한 안온하고 충만했던 시절이 떠오른다. 

ⓒ고영금_항아리 5

ⓒ고영금_항아리 6

ⓒ고영금_환희

ⓒ고영금_쌍하얀항아리(사랑)

ⓒ고영금_자르기 

ⓒ고영금_환타지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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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식_미선(90x130cm)

ⓒ윤영식_미선(90x130cm)

전시광고

아련한 추억엔 어머니 향한 그리움이...  
윤영식 초대전

미선 尾扇
윤 영 식(괴산)

전시일시	 2025년 3월 21일(금) ~ 4월 20일(일) (매월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 기획전시실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미원리 20) / 043-220-6101)
기획초대	 미동산수목원 
초대작가	 윤영식(010-6409-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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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에 한 종 밖에 없는 미선나무
이 세상에 한 분 밖에 없는 나의 어머니의 이미지로 내 마음 속에 투영되어 있다.

오늘도 나는 우아하게 피어난 어머니의 모습을 그리움 담아 촬영하고있다.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 발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을 사랑하고 잘 가꾸어 나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구상에는 여러 생명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1속 1종
의 멸종위기 희귀 식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고 있다.
미선나무 자생지인 충북 괴산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부터 
미선나무를 보고 자랐다.
어린 나이에 순수한 마음보다 간절한 그리움으로 바라보
았다. 그것은 어린 나이에 여윈 어머니에 대한 애틋한 그
리움 때문이다.

어린 시절에 대한 아련한 추억인 동시에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사진으로 자연 속 미선나
무와 나의 생활 속 항아리를 촬영하여, 하나의 정물화로 
재현하였다.

자연의 섭리와 자연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항아리에 가득 
담았다.
자연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의 소박한 사진 이야기.
그 속에서 꿈과 이상을 키우고 실현해 나아가는 긴 여정
이고, 자연은 나의 어머니이다.

ⓒ윤영식_미선(95x145cm)

ⓒ윤영식_미선(90x130cm) ⓒ윤영식_미선(90x130cm)

미선 전시장 전경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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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지킴이로 살아오면서 재두루미를 만난 것이 1992년이다.
그들의 생태를 촬영하면서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겸손한 마음을 갖게되었다.

포스아트로 기록한 40여점의 작품을 여기에 내놓는다.
ⓒ윤순영

ⓒ윤순영

전시광고

용광로보다 뜨거운 철의 야생작가 윤순영 PosART 기록전

그해 겨울 그들이 왔다. 눈꽃으로
윤 순 영(김포)

전시일시	 2025년 4월 17일(목) ~ 5월 10일(토)
전시장소	 김포아트홀 전시실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김포아트홀)
개 막 식	 2025년 4월 17일(목) 14:00
전시작가	 윤순영(010-9459-4119)
주최/주관	 김포문화재단,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전시후원	 포스코스틸리온, (유)대웅실업 & (유)영가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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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조류 보호 및 환경지킴이로 일생을 바쳐온 윤순영 작가의 사진 작품
을 포스코스틸리온, (유)대웅실업&(유)영가실업 후원 포스아트(스틸)로 
세계 최초 제작한 기록 전시(40여 점)를 하고자 한다.
카메라를 처음 잡고 설레던 16살 소년이 어느덧 70이 넘은 사진가가 되
었다. 하지만 그때 16살 소년의 사진을 대하던 설렘은 지금도 변함이 없
다. 1992년 김포시 북변동 홍도평에서 재두루미를 처음 만나면서 자연에 
눈을 뜨면서 내 삶의 방향이 바뀐 날이기도 하다.

그동안 수많은 새들을 만나면서 자연과 소통하는 방법과 생명의 고귀함
을 하나하나 배웠다.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연과 인간은 하나다.’라는 말
이 어느 날 나를 창피하게 만들었다. 자연은 그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함
께하는 것임을 그리고 내가 곧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자연을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봤을 때 자연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사람이 중심일 때 자연은 무의미해진다. 자연은 우리 벗이다. 
이러한 마음으로 대한 자연의 사진을 이번 기록전시를 하고자 한다. 

PosART(포스아트)란?

포스코에서 개발된 포스아트(PosART)는 생생한 색상과 섬세한 질감 표
현이 가능한 프리미엄 잉크젯프린트 강판이다. 재활용이 가능한 고내식
성과 가공성을 가진 철판을 소재로 인쇄하는 제품이며, 포스코 고유의 잉
크를 접목해 개발되었다. 적층인쇄는 포스아트 인쇄 기법 중 하나로, 입
체감을 드러내는 인쇄방식이다. 일반적인 인쇄와 달리 사물의 질감묘사
와 음영을 더욱 생동감 있게 드러낸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 원하는 
이미지를 1장부터 생산 가능하다. 건축물의 내·외장재만 아니라 국가유
공자 명패, 문화재 안내판,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안내판 등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되고 있다.

ⓒ윤순영 ⓒ윤순영

ⓒ윤순영 ⓒ윤순영

전시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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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 교수와 함께하는 아이슬란드 여름 창작 여행

김정현 교수와 함께하는 

아이슬란드 여름 창작 여행
빛이 잠들지 않는 땅, 아이슬란드에서 사진과 예술을 만나다

거대한 빙하와 활화산, 무한히 펼쳐지는 푸른 들판과 신비로운 폭포. 아이슬란드의 여름은 
밤이 사라진 시간 속에서 빛과 감정이 교차하는, 단 하나뿐인 창작의 순간입니다. 김정현 
교수와 함께 사진 너머의 시선을 배우고, 자연을 기록하는 새로운 언어를 발견하는 여정에 
참여해보세요.
이 여행은 단순한 풍경 촬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단계로 참가자께는 향후 유럽 전시에 우선 초대의 혜택을 드릴 것입니다.

아이슬란드 여름 사진여행 참가자 모집 현황

여 행 지	 아이슬란드 링로드(Ring Road) 일주 
여행일수	 12박 13일, 전일정(2인 1실) 숙박
참 가 비	� 850만원 - �왕복항공권, 전일정숙소(2인 1실), 전용차량,  

촬영지 입장료, 식비 불포함
모집인원	 일정별 10명 선착순 마감
신청문의	 김정현 교수(010-6412-1839)

여행 기간
1차 - 2025년 6월 15일(일) 밤 인천공항 출발 → 6월 27일(금) 한국 도착
2차 - 2025년 6월 25일(수) 밤 인천공항 출발 → 7월 7일(월) 한국 도착 

여행 일정
6/15, 6/25	 인천공항 출발
6/16, 6/26	 레이캬비크 도착/ 셀야란드스포스, 스코가포스
6/17, 6/27	 디르홀레이, 비크, 검은 모래 해변, 피야라르글류푸르
6/18, 6/28	� 스바르티포스, 뮤라글주푸르협곡, 요쿨살론,  

다이아몬드 비치, 스톡스네스
6/19, 6/29	 세이디스피외르뒤르, 에이일스타디르
6/20, 6/30	 데티포스, 흐베르프잘 분화구, 미바튼
6/21, 7/1	 고다포스, 아쿠레이리, 허빗서커
6/22, 7/2	 키르큐펠, 스나이펠스요쿨 국립공원
6/23, 7/3	 스나이페스요쿨 국립공원
6/24, 7/4	 골든서클, 게이시르, 굴포스
6/25, 7/5	 레이캬비크
6/26, 7/6	 케플라비크 출발
6/27, 7/7	 인천공항 도착



김정현 교수와 함께하는 아이슬란드 여름 창작 여행

아이슬란드 여름 창작 여행 하이라이트

1. 백야 현상 (Midnight Sun)
•	6월 중순~말은 하루 24시간 가까이 해가 지지 않는 백야 시즌
•	새벽 1~3시 경의 부드럽고 긴 매직아워는 사진 촬영에 최적
•	�관광객이 적은 새벽 시간대에도 촬영 가능해, 조용하고 순수한 풍경을 담을 수 있는 시간

2. 도로 접근성 향상
•	�겨울철 눈으로 닫혔던 고지대 및 산간 도로가 여름에는 대부분 열림, 링로드 전체 일주 및 
외곽 지역 촬영이 가능

•	�빙하와 해변, 화산지형까지 다양한 지형을 한 번의 여행에서 경험할 수 있음

3. 풍부한 자연 색감
•	�이끼와 초목이 푸르게 자라는 계절로, 빙하의 파란색, 화산지형의 검은색, 초원의 녹색이 
강한 대비를 이룸

•	물안개와 폭포의 수량도 풍부해 드라마틱한 풍경 연출

4. 야생동물과 자연 관찰
•	퍼핀(바다새), 순록, 고래, 바다표범 등 여름에 활발히 관찰되는 야생 동물들이 많음
•	바닷가와 절벽에서의 동물 촬영은 여행에 또 다른 재미를 더함

5. 기후의 다양성과 변화무쌍함
•	�하루에도 수차례 날씨가 바뀌며, 빛의 변화에 민감한 사진가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

•	구름, 안개, 비, 무지개, 햇살이 교차하는 장면은 사진적 서사성을 만들어 냄

6. 사진가를 위한 다양한 테마
•	빙하, 폭포, 화산, 해안, 로컬 마을, 건축물 등 하루하루 다른 피사체를 촬영 가능
•	드론을 활용한 항공 촬영이나 타임랩스, 장노출, 실루엣 촬영에도 탁월한 환경

“아이슬란드는 모든 장면이 질문을 던집니다.
빛이 길게 머무는 여름, 이 낯선 공간에서 우리는 결국 ‘자기만의 시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번 여행은 그 시선을 찾아가는 창작의 기록입니다.”

신청 및 문의    김정현 교수 (010-6412-1839)



ⓒ조영수_비크 해변

지상전    01

조 영 수(이천)

눈보라 비바람 속에서 맞이한 ‘환희’

치유의 땅 아이슬란드



2023년 허리 수술 이후, 약해진 면역력 탓에 건강이 좋지 않아 일상
생활조차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냈다. 시간이 지나면 호전되리라 믿었
지만, 회복은 더디기만 했다. 그런 와중에도 아직 가보지 못한 버킷 리
스트 여행지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이대로 미루기만 할 수는 없다.’
결심 끝에, 2025년 2월 3일부터 13일까지. 
오랫동안 동경해 온 미지의 땅 아이슬란드를 아내와 함께 떠나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출발을 앞두고도 컨디션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
고, 아내는 다음 기회를 이야기했다. 그러나 오랜 시간 꿈꿔왔던 여행

을 포기할 수 없어 주사 치료와 충분한 약을 처방 받고 결국 출발을 강
행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이슬란드에 머무는 동안 내 몸은 최상
의 컨디션을 유지했다.
짓궂은 날씨와는 달리 몸은 날아갈 듯 가벼웠고, 하루하루가 생기 넘
쳤다.
광활한 자연과 꿈꾸던 땅을 현실로 마주한 환희가 마치 나를 치유하
는 듯했다.
17시간에 달하는 긴 비행은 분명 고단했지만, 이번 사진여행을 함께
한 김정현 교수님 덕분에 든든한 마음으로 아이슬란드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리를 처음 반긴 것은 눈보라였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지
만, 그저 아이슬란드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찼다. 사진인이라면 누
구나 그렇듯, 그 설렘은 모든 불편함을 덮고도 남았다. 여행 내내 날씨는 우리 편
이 아니었다. 하루는 눈보라, 하루는 비바람, 그런 속에서도 카메라를 품에 안고 
한 컷 한 컷, 뜨거운 마음으로 아이슬란드를 담았다.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사진인은 그 순간을 즐기며 자신의 시선으로 담아내야 한
다." 이것이 40년 사진 인생을 살아온 나의 신조였다.

8박 9일 동안 아이슬란드의 하늘은 단 하루, 우리에게 햇빛을 허락했다.
그 하루의 빛은 잊을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왔고,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다. 늘 
꿈꿔왔던 춤추는 오로라는 끝내 만나지 못했고, 구상했던 여러 작품들도 실현되
지 않았지만 이번 여행은 40년 사진 인생 중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평생 남을 것
이다.

비록 완벽한 작품은 아닐지라도, 변화무쌍한 날씨 속에서 나만의 시선으로 담아
낸 아이슬란드를 나눌 수 있어 기쁘다. 악천후 속에서도 무사히 여행을 마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김정현 교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한 세 분과의 소중한 추억
도 오래도록 간직하겠다.
언젠가 다시, 두 번째 아이슬란드를 도전할 그 날을 기대해 본다.

ⓒ조영수_디르홀레이 해변 2

지상전    01

ⓒ조영수_굴포스 폭포ⓒ조영수_비크 검은모래 해변

ⓒ조영수_디르홀레이 해변 1ⓒ조영수_로프타살라흐 동굴

ⓒ조영수_스코가포스 2

사람의 발길이 최소화 된 동토의 땅 아이슬란드는 감동을 선사한다. 
태초의 자연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기때문이다. 변화무쌍한 일기 마저도  
치유의 능력을 보여주는 미지의 땅을 내 카메라가 숨죽여 스캔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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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안의 꿈은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이다.
시각예술의 그림을 전공하고 아크릴물감을 주로 사용하여 연(蓮)을 주
제로 비구상적 기법으로 서양화를 그리는 나는 평생 그림을 창작하고 
그리고 동시에 사진도 함께 해 오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진을 
하면 그림을 그리는데 사진을 보고 그릴 수 있어서 참 좋겠다”라고 하면
서 나를 부러워한다. 하지만 정작 나는 나의 그림 작업을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인화해 참고는 하지만 사진을 그대로 보고 모방하는 작업은 하
지 않는다. 

말 그대로 `그림은 그림, 사진은 사진이다`라는 생각으로 사십여 년 작
업을 해 오면서 언젠가는 그림과 사진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지 않을
까? 라는 생각을 해 왔다. 사진 전시를 통해 나는 나의 그림과 일상생활
에 쓰이는 작은 소품을 사용하면서, 핸드헬드 사진기법을 이용하여 시
각예술의 같은 분야인 사진과 그림을 동시에 그려내는 작업을 통해 화
면에 동시에 표현하고 창작하고자 나름 노력하였다. 나의 그림 작품과 
생활 소품을 소재로 사용하였으며, 사진의 주제로는 ‘내 안의 꿈-채움 
그리고 비움’을 표현 내면적 아름다움의 사랑과 행복 그리고 희망을 그

ⓒ신경애_채움과 비움-공존 ①

신 경 애(춘천)

핸드헬드 사진기법 ‘handheld photography’

내 안의 꿈 - 채움 그리고 비움

촬영 과정에 흔들림은 색채의 중첩을 만들고 움직이는 물체의 추상을  
창출해낸다. 추상화된 이미지에서 풍겨나오는 연꽃 무늬와 선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선에는 깊은 잔상이 오히려 선명하다.

ⓒ신경애_채움과 비움-공존 ①-3

ⓒ신경애_채움과 비움-공존 ①-5

ⓒ신경애_채움과 비움-공존 ①-4

ⓒ신경애_채움과 비움-공존 ①-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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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애_내안의 꿈-채움 그리고 비움 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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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내고, 내면에 잠재한 꿈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자 하였다. 또한 내면
적 아름다움은 채움과 비움을 통해 완성 되어지는 심적 변화를 사진 작
품으로 표현하고자 하였으며 “연꽃으로 맺어진 힐링의 시간”이 되었음
을 느끼면서 사진과 그림을 함께 할 수 있음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이다. 
“내안의 꿈 -채움 그리고 비움”을 타이틀로 한 핸드헬드 사진기법
(handheld photography)을 중심으로 사랑과 희망 행복의 주제를 담
은 작품으로 색다른 시각적 경험을 느끼며 연(蓮)이라는 주제를 통해 작
품세계를 구축하면서 작품 속에서는 비주얼적인 연속성과 시간적 흐름
이 중첩되며, 마치 꿈속을 떠다니는 듯한 몽한적인 분위기가 펼쳐진다.

작품들은 촬영과정에서 발생한 흔들림과 색채의 겹침을 적극적으로 활
용해 다채로운 색감과 추상적 형태를 구현하고 이러한 표현 방식은 단
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에 머물지 않고, 내면의 감정과 삶의 이야기들을 
감각적으로 풀어내고, 특히 작품에서는 자연의 요소와 인간의 감성이 
한데 어우러진 점이 두드러지며 연한 분홍빛, 푸른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채가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다. 추상적 이미지 속에서 은은하게 드러
나는 연꽃문양과 선의 흐름은 명상과 성찰의 메시지를 담아 작품을 감
상하는 이들로부터 깊은 여운을 남기고자 노력하였다.
(2024. 12. 09. 강원일보 22면 기사 일부인용)

ⓒ신경애_채움-혼돈의 시간 ②-2

ⓒ신경애_채움-혼돈의 시간 ②-5

ⓒ신경애_채움-혼돈의 시간 ②-4

ⓒ신경애_채움-혼돈의 시간 ②-6

ⓒ신경애_비움-내안의 행복 ③-1

ⓒ신경애_비움-내안의 행복 ③-4 ⓒ신경애_비움-내안의 행복 ③-5

ⓒ신경애_비움-내안의 행복 ③-2 ⓒ신경애_비움-내안의 행복 ③-3

ⓒ신경애_비움-내안의 행복 ③-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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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애_채움-혼돈의 시간 ②

ⓒ신경애_비움-내안의 행복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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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평행선으로 만날 수 없는 것이 대표적으
로 기차길이 있고 물과 기름이 그렇다.
성격이 대조적으로 서로 맞지 않는 사람들을 표
현할때 물과 기름 같다고 하기도 한다.
물과 기름의 화학적인 반응은 잘 모르겠지만 서
로가 서로를 밀어내어 절대로 섞이지 않는다. 
그런 화학적인 작용에 착안하여 조심스레 카메
라를 잡는다.
유리 테이블 위에 작은 유리 그릇을 준비하고 
삼각대를 이용하여 카메라를 그릇 위에 직각으
로 세팅하고 물을 유리 그릇에 찰랑찰랑 차게 
넣고 그 위에 기름을 몇 방울 풀어 넣는다.
기름 방울을 떨어뜨리는 순간 약속이나 한 듯 
서로 밀어내기 위해 물과 기름이 바쁘게 그리고 
엄청 빠르게 움직인다.
좁은 공간에서 서로 마주치지 않으려고 헤메이
다가 어쩌다 만날 수 밖에 없는 찰라의 순간 그 
순간을 잡기 위해 리모콘을 쥐어든 나의 손도 
바쁘게 움직인다.

섞이지 않아도 함께 한다 ‘和而不同’ 

Water & Oil 물과 기름 이 젬 마(워싱턴)

화이부동, 서로 화합하더라도 결코 같은 존재가 되지 않는다.
물과 기름이 유리 테이블이라는 공간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아름다운 형체를 공동으로 만들지만 그들은 서로 섞이지 않고
자신만의 색깔을 유지한다. 이것이 바로 군자의 성품 아니겠는가.

ⓒ이젬마_Water & Oil 물과 기름

ⓒ이젬마_Water & Oil 물과 기름

ⓒ이젬마_Water & Oil 물과 기름ⓒ이젬마_Water & Oil 물과 기름

ⓒ이젬마_Water & Oil 물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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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찰라를 축복하기 위해 환상적인 무지개 색상이 나타나고 서
로가 축배를 든다. 그 축배의 순간을 촬영할 때는 이젠 기억조차 
할 수 없이  까마득한 기억 속에 넘어 가버린 첫사랑의 입마춤처
럼 짜릿하고 설레인다.

물도 기름도 자유로운 방랑자 되어 떠돌다가 찰라의 순간 말할 
수 없이 짧은 만남의 그 순간을 즐기고 있는 듯하다
서로 밀어내는 물과 기름이 충돌하는 그 찰라의 순간을 잡기 위
해 나는 구부정한 자세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즐기며 
연속적으로 촬영한다.
물도 기름도 무색이기 때문에 접점의 순간에 컬러를 넣기 위해 
또 다른 한 손은 유리테이블 아래에서 화려한 스카프를 길다란 
스틱에 끼워 이리 저리 돌리며 바쁘게 움직인다. 마치 우아한 백
조가 물 밑에서는 쉬지 않고 발이 움직이듯이 그렇게…

물과 기름은 한 순간도 기다려 주지 않고 빠르게 서로 
도망다니기 때문에 그 순간을 포착하려는 나의 손도 리
모콘을 부여잡고 더 빠르게 움직인다.
매순간 빠르고 변덕스럽게 바뀌는 모양이 다 다르기에 
몇 시간을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촬영하여도 단 한 장도 
같은 사진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더 매력적이다.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말을 나는 가끔씩 생각한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듯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지만 좋던 나쁘던 결과가 나온다.  
물 한 컵 그냥 놔두면 온 종일 움직이지 않고 변함없이 
그렇게 있지만 한 방울이라도 기름을 만나면 서로 죽일
듯이 도망 다니며 움직인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엉거
주춤한 자세로 몇시간 노력을 해야지만 물과 기름이 만
나는 환희의 순간을 포착할 수가 있다.

또한 컬러플한 스카프의 움직임 덕분에 와인 두잔이 만
들어 졌다.
 
오늘도 허리가 아프도록 노력하여 얻어진 그 무엇에 감
사하며 와인 한 잔으로 축배를 든다.
찰라의 인연으로 맺어진 인간들은 사랑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물음표에 대한 답을 느낌표로 표현하며 산다.
 
해가 있던 자리에 조용히 달이 자리 잡고 지나가는 시
간들은 고이 고이 쌓여 우리들의 추억이 되고 그 추억
의 조각들이 소중해 지고 있다.
짧다…인생이…물방울, 기름방울처럼….

ⓒ이젬마_Water & Oil 물과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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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얼고 얼음이 두꺼운 한겨울 연못, 세찬 바람 속에서도 연은 아직도 
줄기와 연자방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온 몸으로 추위를 버티고 있다.   
줄기가 꺽이고 잎이 땅바닥에 널브러지면 금방 찢기고 부서져 흙이 될 
터인데 커다란 연잎은 마지막까지 흐트러지지 않는 고고한 모습을 보
인다.
봄이 되어 새순이 돋을 때부터 마지막 한 점 흙으로 산화될 때까지 흙탕

물에 오염되지 않는 연은 지조 그 자체요. 강인한 생명력의 상징이다.  
눈이 펑펑 내리는 한 겨울, 하얀 눈밭을 화선지 삼아 매마른 줄기와 연
자방이 만들어 낸 그림자는 그야말로 한 폭의 수묵화요, 여백의 미다. 
한 여름의 눈을 맑히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한 겨울에도 아름다운 소멸
을 몸소 모여주는 연은 내게 더없는 즐거움이자 위안이다.   
긴 겨울이 지나고 다시 화려하게 나타날 연꽃이 기다려진다.    

지상전    02

ⓒ이진환_겨울연가 5

이 진 환(증평)

다시 태어나기를 염원하는 생명력

연(蓮)의 겨울나기 

물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연(蓮)은 물에 젖지 않는다.
흙탕물 속에서도 연잎과 연꽃이 늘 정결한 이유다.   
여름이면 더없이 탐스럽고 화려한 꽃을 피우고 한겨울 차가운 눈밭에서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은 연은 항상 꼿꼿하다.

ⓒ이진환_생이 다할때까지

ⓒ이진환_아름다운소멸 1 ⓒ이진환_아름다운소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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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전    02

메마른 줄기는 꼿꼿한 자세로 열반에 들지만 새로운 계절이 올 때  
다시 태어나리니 한겨울 빙판 위 내린 눈도 무심코 여백을 만든다.

ⓒ이진환_생이 다할때까지 2

ⓒ이진환_아름다운소멸 3

ⓒ이진환_생이 다할때까지 3

ⓒ이진환_겨울연가 3

ⓒ이진환_겨울연가 1

ⓒ이진환_아름다운소멸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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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ŌTAN : 필립 퍼키스의 마지막 사진 작업전
글·사진제공 - 김재훈(전시 컨설턴트. 프린트 디렉터)

전시장 전경 – 스페이스 이신 제공

스페이스 이신과 도서출판 안목의 공동기획으로 열린 ‘필립 퍼키스
(Philip Perkis)’의 사진전 <노탄 NŌTAN>이 부산의 ‘스페이스 이신
(SPACE LEESEEN)’에서 4월 15일까지 개최 중이다. 안목출판사는 
필립 퍼키스의 사진 세계를 책과 전시로서 국내에 소개해 온 사진예술 
전문 출판사로 대표인 박태희 작가가 그의 제자이며, 필립 퍼키스는 사
진작가이자 교육자로 국내에서는 2005년 <사진강의노트>를 통해 처

음 소개된 이후 널리 알려진 ‘사진가들의 사진가’이다. 75년 동안 사진
가로 살아 온 필립 퍼키스는 2007년 평생 파인더를 들여다보던 왼쪽 
눈을 실명했다. 그리고 오른쪽 시력마저 급속도로 악화되던 2019년 
말부터 하루에 한장씩 사진을 찍고 인화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1
년 6개월간 지속된 이 마지막 사진 작업에서 67장의 최종인화가 완성
되었고 그 가운데 33장이 마지막 사진집 [NŌTAN]에 실렸다. 이중 30

장의 사진을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노탄>이라는 제목은 짙음과 
옅음을 뜻하는 ‘농담(濃淡)’이라는 단어의 일본어 발음에서 시작된 
듯하다. 필립 퍼키스는 노탄에 대하여 사진집 서문에서 그 개념에 
대해 이야기했다. ‘노탄은 음양의 원리처럼 주제와 배경 중 어느 것
도 우세하지 않은 일본의 디자인 개념이다. 검은색이 흰색보다 중요
하지 않고 흰색은 검은색보다 중요하지 않다. 교토에 있는 갈퀴 모
양의 정원에 대해서도 생각했는데, 정원의 무언가 다른 것들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면 그 정원은 실패한 것이다. 발레를 볼 때, 특히 
파 드 되에서, 두 무용수의 몸과 몸 사이의 모양은 각자의 몸 자체의 
모양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바라본다는 것, 사진을 찍는다는 것, 암실에 있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 요리한다는 것, 인화한다는 것, 앞이 안보인다는 사실을 경험한
다는 것… 대체 이 모든 작업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 1935년생 필
립 퍼키스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극복해나가는 방식이 작업이란 사
실을 여전히 증명해 보이는 중이다. 그 작업이 무엇이든, 만약 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 보이지 않는 고통마저도 바라보는 작업으로 극
복해나가는 것이다. 그리하여 초라한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야기하
자면 오로지 작업의 실행밖에 답이 없는 것이다. 세상에서 잃어버린 
빛으로 자신의 컴컴한 내부를 환하게 비출 때 바라보던 나는 빛 속에 
있게 될 것이다. 필립 퍼키스가 말한 바라보기의 신비다. 하루종일 

©Philip Perkis, NŌTAN

©Philip Perkis, NŌTAN

©Philip Perkis, NŌTAN

Review & Preview

April  2025  HANKOOKSAJIN  8180  HANKOOKSAJIN  April  2025



앉아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고통마저도 바라본다는 이 눈먼 사진가는 
오직 바라보기를 통해 삶의 신비를 깨닫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
이다. 필립 퍼키스는 마지막 사진집 [노탄]으로 사진가로서의 임무를 마
무리하고 있다. - 박태희

 
가끔 내가 만약 신체의 부분 중에서 어딘가를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상상을 할 때가 있었다. 그중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울 것이라 생
각된 것이 시력이었다. 다른 것은 어떻게든 적응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는데, 시력만큼은 잃게 된다면 삶에 대한 모든 것
을 포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었다. 2007년 망막폐색증으로 카
메라의 파인더를 보던 왼쪽 눈을 실명하고, 두 번의 심장 수술과 신장 
이식수술을 받고서 살아나 계속 사진 작업을 해 왔으면서 2021년 다시 
나머지 시력조차 악화되어 사진작업의 중단을 선언할 때까지, 75년간 
끊임없이 사진으로서 스스로 한계를 극복하고 성찰해 온 필립 퍼키스는 
그의 저서를 통해 사진철학에 공감하고 감명받아 주변에 전해왔던 나에
게 마지막까지 몸소 실천함으로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 되었다. 이러

한 그의 마지막 사진작업들이 이달 15일까지만 부산에서 전시 중이다. 
서울에서도 작년말에 전시가 열렸었는데 월초에 마감하는 전시라 관람
이 안되겠기에 안타깝게 소개를 포기했었다. 수많은 내 마음의 스승들
에게 받는 가르침들을, 내 사는 동안 백분의 일만큼이라도 실행할 수 있
기를 바라는 마음. 그 마음 하나 잃지 않게 버티는 것조차 간신히 하고 
있는 필자이지만, 언제 또 있을지 모르는 필립 퍼키스의 마지막 사진작
업의 시간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라며, 짧게 남은 
기간이지만 이 전시를 소개하고 적극 추천드리는 바이다.

©Philip Perkis, NŌ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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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립 퍼키스 (Philip Perkis)

1935년 보스턴에서 태어난 필립 퍼키스는 공군에서 기관총 사
수로 복무한 후 사진가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에서 마이너 화이트(Minor White), 도로시
아 랭(Dorothea Lange), 안셀 애덤스(Ansel Adams), 존 콜
리어 주니어(John Collier Jr.)에게 사진을 배웠다. 뉴욕의 ‘프
랫 인스티튜트’에서 40년간 사진학 교수로 재직하며 사진학
과 학과장을 역임했으며, 뉴욕대학교, 스쿨 오브 비주얼 아트, 
쿠퍼 유니언에서도 강의했고 여러 나라에서 워크샵을 열었다. 
50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Teaching Photography, 
Notes Assembled』(2002)를 집필했고 한국에 『사진강의 
노트』(2005)로 번역 소개되었다. 2007년 망막 폐쇄(retinal 
occlusion)로 인해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고, 2020년 오른쪽 눈

의 시력 상실로 작업을 중단할 때까지 사진 촬영과 인화 작업을 
계속했다. 그의 마지막 작품 33점이 2009년부터 그의 사진집을 
한국에서 출판해 온 제자 박태희와의 15주간의 인터뷰를 바탕으
로 편집된 텍스트와 함께 『NŌTAN』(2024)에 실렸다. 예술가들
에게 수여하는 구겐하임 재단, NEA, CAPS 의 지원금을 받았고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뉴욕 현대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뮤지엄
에서 그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다. 사진집으로 『워릭 마운틴 시리
즈』(1976), 『인간의 슬픔』(2008), 『한장의 사진, 스무 날, 스무
통의 편지』(2014), 『바다로 떠나는 상자속에서』 (2014), 『멕시
코』(2019) 그리고 시릴라 모젠터와 함께 만든 『옥타브』(2020)
가 있다. 그에 관한 다큐멘터리로 <바라보기의 신비 Just to 
See, a Mystery: A Film Portrait of Philip Perkis>(2016)가 
제작되었다. 

전시장 전경 – 스페이스 이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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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진작가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에서 사진수업을 하
고있는 여상현 교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음식 사진촬영의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회원분들이 음식 사진 촬영에 관심을 보여 이번 글을 준비했습니
다.

음식 사진은 빛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음식 자체를 찍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비친 빛을 찍는 것이 매우 중요
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인물사진에서도 역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빛의 방
향이 사진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역사나 음식 사진의 시작과 끝은 빛이라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리고 싶
습니다.

금번 게재된 사진이론 원고는 본 협회 회원들이 어렵게 느꼈던 실내 스튜디오 정물촬영에 대한 정보 제공과 함께  
좀 더 수월한 촬영에 도움이 되고자 현재 본 협회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를 하며 재능대학교 교수인 여상현 교수의  
사진이론 원고를 게재하고자 합니다. 본 협회 회원들의 정물촬영시 많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 편집자주

음식 사진은 역시나 빛이 있어야 음식의 질감과 색깔이 잘 드러나겠
죠?
카메라는 빛을 담는 기구이지, 음식을 직접 찍는 기구가 아님을 강조하
고 싶습니다.
빛이 있어야 음식의 질감과 색깔이 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잘 나온 메뉴 사진이나 메스컴에 실리는 먹음
직스러운 사진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크게 다섯 가지의 촬영 테크닉들
이 있습니다.

첫번째 음식 사진 촬영 테크닉은 역광을 이용한 촬영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음식 사진들을 리서치한 사진들을 보셨을 때 음
식 사진들의 가장 큰 공통적인 조명 방법은 역시나 역광 활용입니다. 
음식의 질감을 살리려면 전면 조명보다 역광 또는 측면 조명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촬영했을 때 음식에 그림자가 신경 쓰인다면 소
프트박스로 빛을 부드럽게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음식 사진 촬영의 핵
심 팁과 자연광 느낌 자연스럽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두번째 음식 사진 촬영 테크닉은 단순함의 미학입니다.
잘 나온 음식 사진들은 무채색 배경과 무늬 없는 식기를 사용하는 촬영
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음식이 돋보이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한 무늬와 현란한 
색감을 이용한 촬영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단색 배경과 무늬가 
없는 단순한 식기를 이용하여 음식만 돋보이게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
다.

세번째 음식 사진 촬영 테크닉은 식기의 모양입니다.
음식을 담는 그릇은 다양한 크기와 모양이 있습니다. 특이하거나 크기가 
너무 큰 그릇에 담아 촬영하면 음식보다 그릇에 시선이 더 가겠죠. 사진 
촬영의 각도를 조절하거나 그릇의 한 부분을 나오게 촬영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훨씬 더 좋은 음식 사진을 만들 수 있습니다.

Photo Theory

단순의 미학, 역광 활용해 촬영하라

음식 사진 찍는 법
여상현(재능대학교 사진영상미디어과 교수, 사진예술 아카데미 강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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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번째 음식 사진 촬영 테크닉은 강약의 조화입니다.
음식 촬영할 때는 주메뉴가 가장 크게 나오게 촬영해야 합니다. 가장 
돋보여야 할 메인 요리가 사진 구성에서 화면의 중앙보다 약간 밑부분
에 위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분할)
또한 메인 음식을 뒷받침해줄 반찬, 음료, 음식의 주재료와 함께 촬영
하는 방법입니다.
소품들은 종류가 적당하고, 사진의 가장자리 부분에 위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삼각형 구도)
또 하나는 조명이나 빛을 조절하여 메인 요리에 주조명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번째 음식 사진 촬영 테크닉은 메뉴의 특징을 잘 살리는 것 입니
다.

예를 들어, 우리가 레스토랑에서 먹는 스테이크의 고기는 질감을 강조
하고 피자는 치즈가 늘어나는 사진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맛
있게 보이는 메뉴별로 사람들의 식욕을 느끼게 하는 포인트가 있습니
다. 음식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스튜디오에서도 이러한 점을 살리기 위
해 실제 음식의 모습보다 과장되게 촬영하는 경우가 많이들 있습니다. 
음식 사진은 사진의 완성도보다 먹음직스럽게 나오는 것이 최우선입니
다.

정리를 해 보면 음식 사진을 전문가처럼 촬영하려면 조명, 구도, 색감, 
스타일링 등을 신경 써야 합니다. 아래 핵심 팁을 따라 하면 더 완성도 
높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1. 자연광을 활용하라

자연광이 가장 좋은 조명입니다. 창가에서 부드러운 빛을 활용하는 것
입니다.
강한 직사광선보다는 밝은 그늘이나 흐린 날의 빛이 음식의 질감을 가
장 잘 살려줍니다.
실내에서 찍는다면 확산광(soft light)을 활용하여 부드러운 조명을 만
들어 주는 것입니다. 
조명을 천이나 확산판으로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색감과 분위기 맞추기

따뜻한 음식은 따뜻한 톤(노란빛, 주황빛), 신선한 음식은 차가운 톤(푸
른빛)이 어울립니다.
배경과 음식의 색을 조화롭게 배치하는 것입니다.
             

3. 구도와 앵글 선택

탑뷰(90도 각도): 피자, 샐러드, 국수 같은 납작한 음식 촬영에 적합합
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촬영하는 앵글로 45도 각도로 촬
영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음식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앵글입니다. 햄버거, 디저트, 파
스타 등등에 매우 적합합니다. 또한 정면(0도 각도)컷. 아이레벨 앵글
입니다. 예를들어 층이 있는 음식(버거, 샌드위치, 케이크)을 강조할 때 
좋습니다.

4. 음식 스타일링 & 연출

너무 많은 음식보다는 핵심 음식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죠.
신선한 재료를 강조하고, 허브, 소스 등을 활용해 자연스럽게 연출하세
요. 컵, 접시, 냅킨 등으로 음식 주변을 정리하되, 과하지 않게 연출하
는 것이 관건입니다.

5. 사진 촬영 후 보정

우리가 촬영할 때 아무리 정확하게 촬영을 했더라도 부족한 부분은 그
래픽 작업을 통해 보완을 해야합니다. 그래픽 작업을 통해 밝기, 명암, 
색온도를 조절하여 음식 등을 극대화 시켜보도록 해보세요. 살짝 선명
도를 올리고 대비를 조정하면 음식이 더 맛있어 보입니다.
또한 사진을 찍기 전에 음식이 신선한지 확인하고, 윤기가 돌도록 오일
이나 물을 뿌려보세요. 이 팁들을 적용하면 전문가처럼 퀄리티 높은 음
식 사진을 촬영할 수 있을 겁니다.

Photo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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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울한 시대마다 희망 심은 예언서 

정감록과 정도령

세상이 어지러울 때면 민중들은 새로운 세상을 꿈꾼다. 이 시대가 어서 끝나고 좋은 세상
이 와서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진다. 이런 사람의 심리에 부합하는 것이 예언
이다. 예언에는 사람의 마음에 현시대가 끝날 것이라는 멸망의 두려움과 재탄생의 희망을 그
려놓고 있다. 그래서 예언은 현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 뿐아니라 새로운 세상에 희망
을 갖는 사람들 모두에게 관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에도 미래를 다루고 있는 예언서가 
많다. 정감록이 대표적이다. 이 예언서는 조선이 망하고 이후 정씨 성을 가진 자가 계룡산에 
도읍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한다는 내용이다.

글·사진제공_최승언

한양에 도읍을 정한 이씨의 조선이 멸망하고 정씨가 계룡
산에 새로운 왕조를 세우게 될 때 어떤 재난이 일어나는 지, 
이 재난을 피해 어디로 가야 살 수 있는 지 등을 미리 알려주
고 있다. 하지만 천기를 누설할 수 없어 아리송하게 적어놓
았기에 읽는 자마다 해석이 분분하다.

어쨌든 확실하게 왕조가 망한다고 기록한 이 예언서를 조
선 왕조가 가만둘 리가 없었다. 출판, 소지, 독서를 금지해 
민간에서 유통되는 것을 막았다. 책을 소유하기만 하여도 유
배를 보내고 극형에 처했다. 그러나 이 책은 필사본으로 퍼
져 수많은 이들에게 읽혔고, 이 책으로 인해 목숨을 잃거나 
유배된 이가 수 백 명에 달했고 수많은 사람이 고향을 버리
고 떠나야 했다.

그러니 이 책을 누가 지었는지 알 수가 없다. 책의 제목 정
감록이라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 정도전 ,정여립, 정몽주나 

그 후손들이 썼다는 설이 있을 뿐이다. 분명 조선 왕조와 갈
등을 일으켜 죽임을 당했던 이들이나 그 후손들이 집필했을 
것이라는 추측에서 이런 설이 나왔을 것이다.

점감록은 이본이 많지만 원형이라 보는 것은 감결(鑑訣)
이다. 감결의 내용은 조선의 이심(李沁)과 조선 멸망 후 일어
설 정씨의 조상 정감(鄭鑑)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설정하
고 기록한 내용이다. 정감록은  조선 영조 15년(1739년) 6
월 9일자 승정원일기에 언급되고 있다.
영조는 “도적들이 믿는 책이니 매우 교활하고 사악하다.”

고 했다. 세조 3년(1457년) 5월 26일자 세조실록에는 세조
가 팔도관찰사에게 고조선 비사'. 동천록, 호중록 등 수십 권
의 책에 대해 개인 소장을 금지하고 나라에 바치라고 명했다. 
이들 책자들은 모두 정감록과 비슷한 내용의 예언서였다. 조
정에서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불온 문서로 지정해 왕권의 안
정을 꾀한 예이다.

조선왕조는 정감록을 금서로 지정하고 유통을 금지했다.

우리민족의 예언서 정감록

격암 남사고

Travel Dest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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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럴수록 이들 책자들은 조정의 눈을 피해 암암리 민
간에 유포되었다. 조선 왕조가 쇠망한 지금도 새로운 시대를 갈
망하는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나름대로 해석하며 이책의 존
재를 세상에 알리고 있다.

조선에서 연산군 이래 국정이 어지러워지고 이후 임진왜란·병
자호란이 일어나고 당쟁이 심해지면서 민생이 피폐해졌을 때 이
들 예언서들이 탈출구를 잃은 민중의 등불이 되어주었다.

이씨 왕조가 빨리 망하고 새로운 시대를 이끄는 지도자 정도
령이 나타나 도탄에 빠진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간절
함이 이 예언서의 입지를 넓혀 주었다.

역성혁명을 꿈꾸는 자들도 이 민심을 사로잡기 위해 예언서 
정감록을 활용했다. 쿠데타 세력들은 “이씨왕조가 망하면 정도

령이 통치하는 좋은 세상이 올 것이므로 이씨 왕조를 타도하고 
정도령을 따르라”는 논리를 내세워 반정을 꾀했다. 이 논리를 뒷
바침하는데 하늘이 정해준 예언서 만한 것이 없었다.
폭정으로 눌려 살던 민중에게 정도령은 메시아였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강림을 기다리는 신앙의 모태 역할도 했다.

민중들은 지배계급들의 폭력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수단이 
없을 때, 특출한 능력을 가진 구원자가 나타 나리라는 기대를 한
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종교적 상상력에 의지하게 되
는 것이다. 석가모니나 예수도 그런 시대적 배경을 업고 나타났
다.
조선의 민중들 역시 정감록이나 미륵신앙으로 지배계급의 폭

력을 극복하고자 했고 이것이 정감록의 등장에 동력이 되었다. 
시대가 암울하니 빨리 새로운 시대가 오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새로운 시대의 통치자 정도령이 절실했을 것은 불문가지다.

일제 침략기에 동학과 증산교를 비롯한 여러 종교들의 탄생에
도 이 정감록은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계룡산 신도에 진인이 나타
나므로 그곳을 찾아가라 하는데 그곳이 10승지(十勝地)라고 알리
고 있다.
 조선 중기의 천문·지리 등에 통달했넌 학자, 격암 남사고가 지

은 격암유록에도 정도령이 등장한다. 지금도 자신이 정도령을 자
처하는 종교단체 교주들이라 은연 중 자신을 정도령으로 포장하는 
정치인들도 많다. 진인, 정도령, 계룡산, 십승지 등을 아전인수격
으로 풀이해 이득을 취하려는 종교단체들도 수없이 생겨났다.
격암유록과 정감록에서 정도령은 말세의 진인(성인)이다. 격암

유록 ‘승운론’에는 천종지성 정도령(天縱之聖  鄭道令) 혈혈단신 
무배우(孑孑單身 無配偶)라고 적고 있다. 

天縱之聖은 하늘의 이상과 뜻을 따르는 성인이라는 뜻이고 孑
孑單身 無配偶 혈혈단신으로 배우자가 없다는 의미다. 

계룡도읍 해도천년(鷄龍都邑 海島千年) 라는 문구도 정도령의 
무슨 일을 하는지 알려준다. 계룡에 도읍을 정하고 조선 땅(海島)
에서 인간의 씨를 추리니 상제의 아들이라는 말이 이어지는 대목
이다. 
격암유록에 나오는 정도령은 해도진인(海島眞人), 독각사(獨覺

士), 청림도사(靑林道士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馬枋兒只 나오신
다 蔑視 말고 잘 모시어라’라는 표현도 있는 것으로 보아 정도령이 
나타났을 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하는 일이 있다는 뜻도 되
겠다. 
지금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 모두 비상한 시국을 맞고 있다. 격

동이 일어날 것이 다분해 보인다. 그러나 정감록뿐 아니라 수 많은 
예언가는 한반도에 뛰어난 지도자가 나타나서 통일을 이루고 새로
운 세계 질서를 세울 것이라 예언하고 있다. 어지러운 세상이 하루
속히 정돈되고 국운이 활짝 열리기를 기대해 본다.

일제에 맞선 동학농민운동. 정감록의 영향을 받았다.

정여립의 난, 정도령의 힘을 믿고 일어났다.

관촉사 은진미륵. 지배계급의 폭정을 	
종교적 힘으로 극복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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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1차 이사회 결과 THE PHOTO ARTISTS SOCIETY OF KOREA

2025년 제1차 이사회 결과
4. 안    건
  1) 제64차 정기총회 결과 보고의 건 - 사무처장 보고

1. 개최일시: 2025년 2월 23일(일) 13시
2. 개최장소 : 안산 문화예술의 전당 해돋이극장
3. 성원보고 : 총 원 : 9,491명 / 출 석 : 873명 / 위 임 : 1,946명 
4. 회  순 
 ① 전차 총회록 접수 – 서면으로 대체 승인
 ② 경과보고 – 서면으로 대체 승인
 ③ 안건상정
  1) 감사보고 및 2024년 결산 승인의 건
   - �일부 오 기재 된 부분을 확인하여 정정 후 승인하고, 양경창 

회원이 건의한 발전기금의 장학기금으로의 전환 관련 논의를 
추후 진행하기로 함  

  2) 2025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 승인
  3) 정관 개정의 건
   - �제20조의 2 ①항, 제21조 ①항, 제22조의 2 ①항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심의한 결과 
     찬성 871명, 반대 2명 (99.77%로)으로 승인
  4) 대손상각 처리의 건
   - �미수 회비 중 회수가 불가능한 2020년도 분 18,750,000원

에 대하여 대손처리 승인 
  5) 기타의 건
   - 2025년 대한민국사진대전, PASK AWARDs 관련 안내 
  

일  시 : 2025년 3월 27일(목) 오후1시
장  소 : 대한민국예술인센터 9층 협회 회의실
성  원 : 총원 86명, 출석 68명, 위임 13명
출  석 : �유수찬 이사장, 최차열, 선종백, 이향룡, 김시묵 부이사장, 	

배택수 상임이사, 강돈영, 곽준석, 권영익, 김명옥, 김문호, 김복순, 
김부연, 김삼택, 김서윤, 김영록, 김옥진, 김윤정, 김재업, 김정금, 	
김철수, 김춘도, 김화연, 도성만, 민웅기, 박경서, 박만석, 박석관, 	
박승호, 박해섭, 백승의, 서진종, 설병갑, 손병효, 손석윤, 송인호, 	
신경애, 오만태, 오상관, 우숙자, 윤보상, 이내교, 이막래, 이명수, 	
이상영, 이성록, 이연숙, 이윤순, 이재수, 이종석, 이창훈, 이흥기, 	
임만덕, 임성동, 장창근, 전태만, 정연수, 정재문, 정종관, 정홍선, 	
조월신, 최복수, 최연근, 최영태, 한용상, 한재원, 황길연, 황의출 이사

위 임 : �백만종 부이사장, 김동철, 김양호, 문금영, 박건태, 서효석, 오명숙, 
우기곤, 윤민식, 윤판문, 최성용, 최임순, 하봉걸 이사 

참  석 : 이경래 감사
 
1. 성 원 보 고 – 총원 86명 중 출석 66명, 위임 10명으로 성원
2. 개회인사말 – 유수찬 이사장
3. 전차회의록 접수 및 경과보고 
  - 회의록 접수 : 김옥진, 김윤정 이사 / 경과보고 서면으로 대체

[ 경 과 보 고 ]
2025. 02. 11.	 사진예술아카데미 총동문회 총회
2025. 02. 23. 	 제64차 정기총회
2025. 03. 21. 	 제5기 사진예술대학 오리엔테이션
2025. 03. 22. 	 2025 PASK KOREA 국제공모전 심사

2)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위원 추천의 건 
   - 이사회 추천 운영위원에 대하여 이사장에게 위임

3)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및 PASK AWARDs 개최의 건 – 승 인
   · 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전시
   - 기 간 : �25년 5월 12일(월) ~ 6월 30일(월) 	

/ 장 소 : 동강사진박물관, 영월문화예술회관
   · 2025 PASK AWARADs       
   - 일 시 : 25년 5월 31일(토) 오후 2시 /  장 소 : 영월문화예술회관 강당

4) 2025년 서울신록촬영대회 개최의 건 – 승 인
   - 일 시 : 25년 5월 10일(토) 9시 30분 /  장 소 : 남산골 한옥마을

5) 규정 개정의 건 - 원안승인
■ 대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25조(상격 및 상의 수) (2024.01.25. 개정)
 ① 공모부문 : 수상작품의 수는 출품작품 수의 20%이내에서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1점
  3. 우수상 : 2점
  4. 특선 : 수상작품의 10% 이내로 하고 각 부문 별 수상작은 부문 별 
출품 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1) 인물, 다큐
   (2) 풍경, 생태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
   (4) 관광, 스포츠
   (5) 기 타 
  5. 입선 : 총 출품 수의 20%  이내로 하고 각 부문별 수상작은 부문별 
출품 수에 비례하여 선정한다.
   (1) 인물, 다큐 부문
   (2) 풍경, 생태부문
   (3) 디지털창작 및 특수사진
   (4) 관광, 스포츠
   (5) 기 타
 ② 초대부문 : 출품된 작품 중에서 초대작품상 5점 이내, 추천작품상 
1점을 선정한다.(2022.11.03. 개정)

제25조(상격 및 상의 수) (2024.01.25. 개정)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특선 : 수상작품의 10% 이내로 하고 각 부문 별 수상작은 부문 
별 출품 수를 참조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5.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② 초대부문 : 출품된 작품 중에서 초대작품상 5점 이내 
(2025.03.27. 개정)
 ③ 추천부문 : 출품된 작품 중에서 추천작품상 3점 이내 
(2025.03.27. 개정)

 사 유 : 추천작가 증대에 따른 추천작품상 확대

부 칙
1. 협회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한사전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제54회(2017)부터 제61회(2024)까지 전국회원작품지상전에서 우
수작품상을 수상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한다.
3.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1. 협회 제32회(1995. 2)정기총회 이전까지 십걸상을 수상한 작품은 
한사전 특선과 동일한 수상점수를 인정한다.
2. 제54회(2017)부터 제61회(2024)까지 전국회원작품지상전에서 
우수작품상을 수상한 자는 대한민국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한
다.
3. 규정 제25조 ③항은 5년 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2029년도 말에 
자동 폐기된다.
4. 이 규정은 2025년 03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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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 사진대전 및 회원전 운영규정

■ 사진강좌 운영규정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사진대전은 추천작가와 초대작가 제도를 둔
다. (2016.10.28  개정)
① 추천작가 : 추천작가는 해당 사진대전에서 15점 이상의 수상점수를 
획득한 후 최종 출품한 소속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② 초대작가 :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 사진대
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자가 해당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추천작가 자
격을 12점 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8회 이상 초대전에 출품해야 한다. 
(2017.8.24.  개정)
③ 특정한 지회의 사진대전에 출품하였던 출품자가 거주지 변경이 되
는 경우 거주지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첨부하여 이
사장에게 변경된 주소지 사진대전에 출품을 요청하는 경우 기존 출품
지역이 아닌 변경된 거주지역의 사진대전에 출품할 수 있도록 1회에 
한하여 승인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천작가점수 산정시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추천 및 초대작가) 좌 동

① 좌 동

② 초대작가 : 초대작가는 추천작가로 지정된 후 해당 지역 사진대전 
초대전에 5회 이상 출품한 자가 해당 지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장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단, 이 규정 개정 이후 
추천작가상을 수상한 자는 초대전 출품 횟수 1회를 면제하고 적용은 
1회로 한정한다. (2025.03.27. 개정)
③ 좌 동

 사 유 : 추천작품상 수상자에 대한 혜택 명시

제14조(수상작 선정) (2013.10.16개정)
① 사진대전
 1. 대상 : 1점
 2. 최우수상 : 1점
 3. 우수상 : 2점 이내
 4. 특선 : 수상작품수의 10% 이내
 5. 입선 : 출품작품 수의 20% 이내(입상작 포함)
 6. 초대 및 추천 작품상 : 각 1점 

 7.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의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② 회원전의 우수작품상은 다음과 같이 선정하고 수상한 자에게는 시
도사진대전 수상점수 2점을 부여하며 회원별 수상은 1회로 한정한
다.(2022.09.22.신설)
 1. 출품인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 3명 선정, 출품인수가 300인 이상
인 경우에는 출품인수의 1.5 %로 선정한다.
 2. 본부에서 파견한 감독관 1인과 지회장이 추천한 심사자격자 2인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품을 선정하고 심사 후 작품집을 제작하여 보고하
여야 한다.

제14조(수상작 선정) (2025.03.27.개정)
① 좌 동
 1. 좌 동
 2. 좌 동
 3. 좌 동
 4. 좌 동
 5. 좌 동
 6. 초대 및 추천 작품상 
   가. 초대작품상 3점 이내
   나. 추천작품상 1점
 7. 좌 동
② 좌 동

 1. 좌 동

 2. 좌 동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시행) 입회점수 기관 승인 및 강사 (2023.03.24. 개정)
 ① 입회점수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입회점수 인정 강좌를 승
인받아야 한다. 
 ② 승인받은 교육기관은 교육과정이나 강사가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
로 재 승인을 받아야 인정 된다.  
 ③ 협회의 사진교육 지도자과정 자격을 취득한 강사의 강좌에 한하여 
협회 입회점수 인정 강좌를 승인 한다.(2021.11.04.개정)
 ④ 협회는 필요한 경우 점수인정교육기관에 교육전문위원을 파견하
여 교육상황을 점검하여 보고 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진강좌의 강사위촉 및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강사는 이사장이 위촉하고 수강자는 규정으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주최, 주관 측은 교재를 작성하여 전 수강자에게 배부
하거나 필요한 교재를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 사진강좌는 이사장이 지명한 감독관 (임원, 사무처장, 교육전문위
원)의 임석 아래 시행하고 수료자에게 이사장 명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 수강생의 신분 및 출석 확인의 절차는 주관처의 책임 하에 진행되
어야 한다. 단 수강생의 신분이나 출석확인에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가 발견되는 경우 임석 임원 및 사무처장은 수강생의 신분 확인 등을 
할 수 있고 결강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지 않는다. 

제4조(시행) 좌 동
 ① 좌 동
 
 ② 좌 동
 
 ③ 좌 동

 ④ 좌 동

 ⑤ 좌 동 
   ㉮ 좌 동
 

   ㉯ 좌 동

    ㉰ 좌 동

 사 유 : 초대작품상 확대

부 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및 대
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사진작품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
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개정)
2.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각 시, 도 사진대전(미술
대전)규정에 의한다. (2013.10.16.개정)
3.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서울특별시
사진대전의 수상 실적과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되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점수가 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1.01.29 개정)
4. 규정 제 14조 2항은 2023년부터 실시하는 회원전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은 2024년 07월 25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단, 기존규
정 제10조 4항의 한사전 점수부여는 24년 마지막 이사회 승인 시 까
지 적용한다.

부 칙         
1.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한국사진작가협회 정관 및 대
한민국사진대전 운영규정과 사진작품 심사규정을 준용하고 미비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2013.10.16개정)
2.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자격은 각 시, 도 사진대전(미술
대전)규정에 의한다. (2013.10.16.개정)
3. 2011년 11월 17일부터 2018년 12월 31일 까지는 서울특별시
사진대전의 수상 실적과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실적을 합산하여 
인정하되 대한민국사진대전의 수상 점수가 7점을 초과하지 못한다. 
(2021.01.29 개정)
4. 규정 제 14조 2항은 2023년부터 실시하는 회원전부터 적용한다.
5. 이 규정은 2025년 03월 27일부터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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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전 개정 후

   ㉱ 주관 처는 교육과목에서 정한 강사 초빙과 관리(감독)관 파견, 교
재 제작 및 강의 장소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 교육과목 >
  * 한국사진작가협회 입회안내  
 * 사진창작의 이론과 실제 
  * 한국사진사                
  * 디지털사진의 이론과 실제 
  * 사진예술 발달사            
  * 현대사진 
  * 사진작품의 저작권          
  * 드론사진 
  * 기타 사진이론              
  * 스마트폰 사진
  ㉲ 행사 주관 처는 강사료 400,000원과 관리(감독)관 출장비 
2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 좌 동

  ㉲ 행사 주관 처는 강사료 400,000원과 관리(감독)관 출장비 
300,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사 유 : 감독관 출장비 인상

부 칙         
1. 본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규정은 2025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6) 제6기 사진촬영지도자 양성교육 개최의 건 – 승 인 
   - 자 격 : 25년 기준 5년 차 이상의 정회원  / 비 용 : 60만원
   - 일 정 : 25년 6월 13일(금) ~ 15일(일)  / 장 소 : 영월 사진박물관 일원
   - 2025년 5월 31일 마감 (단, 선착순 마감 될 수 있음)

7) 장기회비 미납자 정권 처리의 건 
   - 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비 면제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 한 이후 추후 
처리하기로 함 
   
8) 특별 복권 시행 관련 논의 건
   - 회비미납으로 제명 된 회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 복권을 진행할 것을 
결의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련 상세 사항을 정하기로 함  

9) 사업 인준의 건
   ① 2025 제주들불축제촬영대회 (추인, 재인준)
    - 관광 공모전과 같은 인준비 조건으로 승인

   ② 고흥관광 전국사진공모전 (일반공모전에서 변경)
    - 승 인
   ③ 2025 포항 국제불빛축제 전국사진촬영대회 (신규)
    - 관광 공모전과 같은 인준비 조건으로 승인
   ④ 2025 구미관광 풍경 사진대전 (신규)
    - 지부지원금 지급하지 않은 조건으로 사진대전 명칭 예외 사용 승인
   ⑤ 공식 행사 및 모델촬영 없이 행사기간 내 자유 촬영 방식의 촬영대회
는 관광 공모전과 동일한 인준비를 적용 받음

10) 윤리조정위원회 조사결과 보고 건
   ① 남원지부 진정관련 사건 
    - 강기창 : 징계규정 제20조 ③항에 의거 추후 공지
    - 박종배 : 징계규정 제20조 ③항에 의거 추후 공지
   ② 목포지부 관련 진정
    - 진정인의 진정 취하에 따른 사건 종결     

No 소속 회원NO 성 명 입 회 일 적 용

1 서울 11-4293 이승자 1995-09-16 입회 30년차 이상

2 서울 11-4444 이철우 1995-12-09 입회 30년차 이상

3 광주지회 22-4364 강영숙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4 광주지회 22-4336 곽세훈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5 광주지회 22-4345 박찬진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6 광주지회 22-4359 손정선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7 광주지회 22-4317 염광열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8 광주지회 22-4349 유재은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9 광주지회 22-4362 이건훈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10 광주지회 22-4180 이승용 1995-04-15 입회 30년차 이상

11 광주지회 22-4360 이재권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12 광주지회 22-4316 장석권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13 광주지회 22-4367 전영칠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14 광주지회 22-4305 최승길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15 대구지회 13-4689 김수호 1996-09-14 입회 30년차 이상

16 대구지회 13-4816 김운민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17 대구지회 13-4817 김정태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18 대구지회 13-4690 김종명 1996-09-14 입회 30년차 이상

19 대구지회 13-4713 류성진 1996-10-19 입회 30년차 이상

20 대구지회 13-4752 류재만 1996-11-16 입회 30년차 이상

21 대구지회 13-4819 박난옥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22 대구지회 13-4529 서태원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23 대구지회 13-4310 신금자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24 대구지회 13-4820 이상문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25 대구지회 13-4756 이종학 1996-11-16 입회 30년차 이상

26 대구지회 13-4695 차동길 1996-09-14 입회 30년차 이상

27 대구지회 13-4479 허봉화 1996-01-27 입회 30년차 이상

28 부산지회 12-4219 고재운 1995-06-17 입회 30년차 이상

29 부산지회 12-4398 마석두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30 부산지회 12-4810 박정석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31 부산지회 12-4396 배종열 1995-11-18 입회 30년차 이상

32 부산지회 12-4225 송현복 1995-06-17 입회 30년차 이상

33 부산지회 12-4611 주정섭 1996-06-22 입회 30년차 이상

34 울산지회 32-4173 김양권 1995-04-15 입회 30년차 이상

35 울산지회 32-4768 도재수 1996-11-16 입회 30년차 이상

11) 자문위원 추대의 건 –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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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소속 회원NO 성 명 입 회 일 적 용

36 울산지회 32-4769 송무용 1996-11-16 입회 30년차 이상

37 울산지회 32-4771 오세창 1996-11-16 입회 30년차 이상

38 울산지회 32-4175 조경명 1995-04-15 입회 30년차 이상

39 울산지회 32-4773 최영옥 1996-11-16 입회 30년차 이상

40 인천지회 14-4545 강준희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41 인천지회 14-4547 김윤권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42 인천지회 14-5295 이연화 1998-07-25 입회 20년 이상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43 고양지부 82-3663 조수봉 1993-07-24 입회 30년차 이상

44 부천지부 37-4287 김흥수 1995-09-16 입회 30년차 이상

45 부천지부 37-4255 전창열 1995-09-16 입회 30년차 이상

46 부천지부 37-4285 정민호 1995-09-16 입회 30년차 이상

47 안산지부 70-4540 고희환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48 구미지부 64-7226 원정대 2003-06-27 입회 20년 이상 특별공로상 수상

49 안동지부 51-3428 이재동 1992-04-18 입회 30년차 이상

50 진주지부 25-3836 김동식 1993-12-18 입회 30년차 이상

51 진주지부 25-4138 김종근 1995-01-21 입회 30년차 이상

52 진주지부 25-3809 신정규 1993-12-18 입회 30년차 이상

53 진주지부 25-4110 손한규 1995-01-21 입회 30년차 이상

54 진주지부 25-4124 이남열 1995-01-21 입회 30년차 이상

55 진해지부 34-4067 황득순 1994-11-19 입회 30년차 이상

56 창원지부 50-4543 박상철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57 창원지부 50-4534 정삼룡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58 창원지부 50-4546 황진근 1996-03-23 입회 30년차 이상

59 하동지부 78-3074 강태진 1990-04-14 입회 30년차 이상

60 하동지부 78-3797 구도선 1993-12-18 입회 30년차 이상

61 하동지부 78-2926 서대훈 1989-01-28 입회 30년차 이상

62 하동지부 78-3799 이원일 1993-03-05 입회 30년차 이상

63 합천지부 146-4879 김도형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64 전주지부 23-4909 안태현 1996-12-14 입회 30년차 이상

65 전주지부 23-4058 이석규 1994-11-19 입회 30년차 이상

66 전주지부 22-4440 이한칠 1995-12-09 입회 30년차 이상

67 증평지부 96-4376 이진환 1995-10-28 입회 30년차 이상

68 증평지부 96-4004 채석근 1994-09-24 입회 30년차 이상

69 충주지부 39-4669 권영득 1996-07-20 입회 30년차 이상

70 홍성지부 109-3936 강태훈 1994-03-26 입회 30년차 이상

71 홍성지부 109-3935 조길호 1994-03-26 입회 30년차 이상

12) 대한민국사진대전 초대작가 인준의 건 – 승 인

번 호 성 명 추천작가 인준일 초대작품 5회 출품여부 지  역

1 강만보 2020.01.30. O 제주

13) 지부임원, 입회, 승격, 복권 인준의 건 – 승 인
<임  원>
경기도지회 :	 지 회 장 - 정재문	
	 부지회장 - 오성근, 김옥진, 김광수
	 지회감사 - 백승의, 홍창희	 사무국장 - 송대건
	 총무간사 - 김은정	 재무간사 - 송정임
	 운영간사 - 이운재	 기획간사 - 최경순, 김두식
	 정보간사 - 한명희, 최은아	 촬영간사 - 서능원
	 진행간사 - �김숙희, 전재주, 김화섭, 이정원, 민지희, 	

박명희, 이용옥, 이경희, 김병효, 이미숙
경남도지회 :	 지 회 장 - 김종근	
	 부지회장 - 박병우, 여진모, 김은연
	 지회감사 - 손병효, 이승규	 사무국장 - 이현채
	 재무간사 - 유해연	 사무간사 - 허경이
	 기록간사 - 천윤영, 이장희	 국제간사 - 유문재, 최경이
	 사업간사 - 김영일, 김영환	 여성부간사 - 민지원
	 섭외간사 - 강덕문	 홍보간사 - 허정태
	 기획간사 - 서갑덕
	 업무간사 - �박숙자, 손희권, 천세현, 황미경, 김영중, 	

김정호, 이예성, 최원찬, 조훈, 강문현, 강현숙, 
권미라, 류해상, 박정숙, 이경수

전북도지회 :	 지 회 장 – 한재원	
	 부지회장 - 오충모, 박현규, 이동준
	 지회감사 - 류학영, 서효석	 사무국장 - 황양운
	 재무간사 - 김경남	 정보간사 - 백민, 김진철
	 사업간사 - 김경식, 박선임, 정연식, 김형학
	 운영간사 - 이수인, 임민석, 황영식, 소원섭
	 섭외간사 - 송일섭, 양철호	 홍보간사 - 김성재, 기노춘
강북구지부 : 	지 부 장 – 홍성우	 부지부장 - 김병태
	 지부감사 - 박숙자	 사무국장 - 박흥용
	 촬영간사 - 이근성	 홍보간사 - 이옥행
	 협력간사 - 최영애	 기획간사 - 이일용
관악구지부 : 	지 부 장 – 임남석	 부지부장 - 이금자, 도희덕
	 지부감사 - 유채완, 이동진	 사무국장 - 이남숙

	 사업간사 - 이경화	 홍보간사 - 유채완
	 기록간사 - 정영섭	 행사간사 - 정진해
	 촬영간사 - 최종림	 재무간사 - 김선아
금천구지부 : 	지 부 장 – 이권희	 부지부장 – 정정근
	 지부감사 – 이금영	 사무국장 - 이진
	 재무간사 - 박순옥	 기획간사 - 국완호
	 홍보간사 - 이도형
노원구지부 : 	부지부장 – 조갑중	 총무간사 - 서정길
동대문구지부 : 지 부 장 - 안성숙	 부지부장 - 정해용, 남석호
	 지부감사 - 박찬영, 권재화	 사무국장 - 김명숙
	 기획간사 - 한종욱	 사업간사 - 이수천
	 재무간사 - 김오옥	 진행간사 - 김운종, 김한웅
	 홍보간사 - 김숙영	 협력간사 - 최창식
동작구지부 : 	지 부 장 - 조사인	 부지부장 - 윤정, 윤종성
	 지부감사 - 김정문, 김재호	 사무국장 - 조금순
	 총무간사 - 박희자	 재무간사 - 이충현
	 기록간사 - 강금용	 정보간사 - 육정래
	 기획간사 - 황미경	 홍보간사 - 손영자
서초구지부 : 	지 부 장 - 김영호	 부지부장 - 김현표
	 지부감사 - 김영석, 이영순	 사무국장 - 추민지
	 재무간사 - 김경자	 홍보간사 - 최정희
	 사업간사 - 오금희	 정보간사 - 고광현
송파구지부 : 	지 부 장 - 한서정	 부지부장 - 신년식, 최혜순
	 지부감사 - 윤민식, 이내교	 사무국장 - 서승남
	 재무간사 - 권은경	 교육간사 - 임흥식
	 사업간사 - 윤여창	 기획간사 - 이석준, 최숙자
	 진행간사 - 강희찬, 이영선	 행사간사 - 서상철, 황명옥
영등포구지부 : 지 부 장 - 정창완	 부지부장 - 박주형, 조부행
	 지부감사 - 정상규, 이연옥	 사무국장 - 이종면
	 재무간사 - 김희숙	 총무간사 - 임용환
	 기록간사 - 김용복	 교육간사 - 이순용
	 사업간사 - 이기종	 정보간사 - 김수상
	 홍보간사 - 전병예	 기획간사 - 송경수
	 여성간사 - 최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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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지부 : 	지 부 장 – 임천수	 부지부장 - 임신조
대구지회 : 	 지 회 장 – 이호규	 부지회장 - 박현숙
	 지회감사 – 이상택, 이정갑	 사무국장 - 배영희
	 사무차장 - 김문영	
	 정보·특임간사 - 김문희, 김진휘
	 기획·기록간사 - 권인순, 추나영, 하의종
	 홍보·편집간사 - 문순덕, 임영미, 정옥순
	 사업·진행간사 - 이원희, 임형주, 천종성, 정인기
	 교육·연구간사 - 박영조, 고선희, 이정희, 이현아
부산지회 : 	 홍보간사 – 한미숙
인천지회 : 	 사업간사 - 성기형, 김기태, 김길남, 김영훈, 신동영
	 진행간사 - 이충순, 이은향, 박지연, 양미숙, 허영일
	 섭외간사 - 이상향, 구명화, 최미숙
	 기록간사 - 이은희, 강순호
	 홍보간사 - 임승규, 송종호
	 도메인관리간사 - 조한정, 김진규
	 드론간사 - 조영민, 김민식
	 국제교류간사 - 장재기
제주지회 : 	 조직간사 – 김영철	 기획간사 – 변승만
	 사업간사 - 강순희
강릉지부 : 	 지 부 장 – 박옥렬	 부지부장 – 이주섭, 남선기
	 지부감사 - 박영만, 조규영	 사무국장 - 고석봉
	 기획간사 - 전병무	 사업간사 - 박영철
동해지부 : 	 지 부 장 - 김상택	 부지부장 - 전명숙
	 지부감사 - 박충춘, 민석기	 사무국장 - 김의숙
	 재무간사 - 류규선	 홍보간사 - 함정구
	 사업간사 - 임인선
속초지부 : 	 협력간사 – 이춘자	 사업간사 - 황병진
	 섭외간사 - 강영진	 홍보간사 - 장월선
원주지부 : 	 기획간사 – 윤광수 	 섭외간사 - 전인철
철원지부 : 	 지 부 장 - 이경옥	 부지부장 - 진익태
	 지부감사 - 선상훈, 홍기삼	 사무국장 - 송진호
	 재무간사 - 배병인	 홍보간사 - 홍기옥
	 사업간사 - 윤춘심
가평지부 : 	 지 부 장 - 한명희	 부지부장 - 양승관, 박일호
	 지부감사 - 박헌정	 사무국장 - 윤노영
	 재무간사 - 이종엽	 기획간사 - 장기종
	 홍보간사 - 이태재	 사업간사 - 김성모
광주지부 : 	 지 부 장 - 한준희	 부지부장 - 이성우, 최윤조
	 지부감사 - 민성식, 육상표	 사무국장 - 우희경
	 재무간사 - 민연선	 지도간사 - 윤은숙

	 사업간사 - 송대건	 홍보간사 - 이운재
	 기획간사 - 심상구	 기록간사 - 김지수
	 촬영간사 - 홍성철
	 운영간사 - 이덕미, 박종연, 김현희, 김현수
군포지부 : 	 지 부 장 – 임효례	 부지부장 – 김채수, 윤세명
	 지부감사 – 한응열, 황진이	 사무국장 - 이상경
	 재무간사 - 김채수	 기록간사 - 조영수
	 홍보간사 - 송두상	 교육간사 - 윤순영
	 운영간사 - 김영숙	 기획간사 - 정명렬
	 진행간사 - 한재수
김포지부 : 	 지부감사 – 김성옥 
수원지부 : 	 지 부 장 – 윤  원	 부지부장 - 김병효, 최두환
	 지부감사 - 김범순, 정지홍	 사무국장 - 구미원
	 진행간사 - 김부자	 교육간사 - 모성만
	 기록간사 - 서기수	 재무간사 - 이호근
	 총무간사 - 이창호	 행사간사 - 임삼진
	 섭외간사 - 조정현
안산지부 : 	 부지부장 - 서기섭	 사무국장 - 김은정
	 재무간사 - 이순용	 기획간사 - 박옥구
	 교육간사 - 석태남	 사업간사 - 박기숙
	 홍보간사 - 이승옥	 촬영간사 - 김용환
양주지부 : 	 지 부 장 – 신동현 	 지부감사 - 정찬훈
양평지부 : 	 지 부 장 – 박일종	 부지부장 - 손진현, 정영섭
	 지부감사 - 조재명, 서동섭	 사무국장 - 박종선
	 재무간사 - 김영숙	 진행간사 - 류의현
	 사업간사 - 변달용	 교류간사 - 이선화
여주지부 : 	 지부감사 – 이상현
연천지부 : 	 지 부 장 - 이강선	 부지부장 – 박진수, 윤광모
	 지부감사 – 엄남섭	 사무국장 – 최병욱
	 사업간사 - 남성희	 홍보간사 - 유명진
	 기록간사 - 김미숙	 기획간사 - 김윤수
의왕지부 : 	 지 부 장 - 김윤정	 부지부장 - 오경희, 한상열
	 지부감사 - 류중석, 이순화	 사무국장 - 이우정
	 재무간사 - 송정임	 사업간사 - 전병식
	 홍보간사 - 박찬우	 기록간사 - 문애숙
	 섭외간사 - 강인선	 친목간사 - 이희재
이천지부 : 	 지 부 장 - 이호근	 부지부장 - 김화섭
	 지부감사 - 김학영, 박영윤	 사무국장 - 윤현미	
	 홍보간사 - 김상선	 학술간사 - 이기호	
	 섭외간사 - 손기열	 교류간사 - 전재주	
	 기록간사 - 안교섭	 재무간사 - 류연숙

	 사업간사 - 곽승호	 기획간사 - 조시환
	 연구간사 - 장운용
문경지부 : 	 총괄간사 - 장석광	 교육간사 - 박명숙
	 기획간사 - 김동현	 재무간사 - 박기숙
	 홍보간사 - 황규진
상주지부 : 	 지 부 장 – 고민성	 부지부장 – 이상익, 김재용
	 지부감사 - 윤재웅	 사무국장 - 이충일
	 기획간사 - 오광석	 사업간사 - 최병기
	 홍보간사 - 이종숙	 재무간사 - 조정진
안동지부 : 	 부지부장 - 이용덕, 오기석	 지부감사 - 김용구, 서학원
	 사무국장 - 최점달	 재무간사 - 김미애
	 기획간사 - 권실건	 사업간사 - 박유환, 김종옥
	 진행간사 - 김정희, 박수경	 홍보간사 - 배재원
	 교육간사 - 이재교, 윤석운	 기록간사 - 임시호
영주지부 : 	 지 부 장 - 남오수	 부지부장 - 이복현, 김도상
	 지부감사 - 김원상, 류재형	 사무국장 - 이 림
	 기획간사 - 이필훈	 사업간사 - 김현동
	 홍보간사 - 이경식	 교육간사 - 안홍진
	 연구간사 - 강명호	 기록간사 - 남성찬
	 섭외간사 - 김재극	
	 대외협력간사 - 하창호, 민병철
청도지부 : 	 사무국장 – 윤석호	 홍보간사 – 김순열
거창지부 : 	 지 부 장 - 백승용	 부지부장 – 정의숙
고성지부 :	 부지부장 – 김성세	 사업간사 – 김준섭
	 재무간사 – 하소자	 홍보간사 - 김미숙
사천지부 : 	 지 부 장 – 정순옥	 부지부장 - 양재영
	 지부감사 - 한희동, 서갑덕	 사무국장 - 강현숙
	 홍보간사 - 박라권	 기록간사 - 강성욱
	 섭외간사 - 최원태	 사업간사 - 김선지
	 기획간사 - 최형윤
진주지부 : 	 지 부 장 – 이현우	 재무간사 - 유해연
창녕지부 : 	 지 부 장 – 최진식	 부지부장 - 김윤호
	 지부감사 - 백태진	 사무국장 - 박정숙
	 재무간사 - 장귀자	 홍보간사 - 임채환
	 기획간사 - 장기헌	 사업간사 - 전남진
하동지부 : 	 지 부 장 – 정희용	 부지부장, 사무국장 - 조훈
	 지부감사 - 여진모	 사업간사 - 한인균
	 홍보간사 - 김병영
함양지부 : 	 지 부 장 – 강석봉	 부지부장 – 서장원
	 지부감사 – 고귀웅, 여중년	 사무국장 - 강문현
	 총무간사 - 임병섭	 섭외간사 - 강득만

	 홍보간사 - 권문현	 연구간사 - 김혜선
부안지부 : 	 부지부장 - 김형섭	 사무국장 - 김창곤
	 사업간사 - 이병노	 홍보간사 - 김진호
	 기획간사 - 이영현	 재무간사 - 김시원
익산지부 : 	 지 부 장 – 박헌재	 부지부장 - 김승수, 김봉일
	 지부감사 - 서태원, 주병천	 사무국장 - 곽용관
	 기획간사 - 윤혁수, 김주일, 진영덕
	 연구간사 - 김승, 박성자, 정완섭
	 정보간사 - 육찬남, 나선오, 진완중
	 홍보간사 - 유경희, 김선명, 최도연
	 사업간사 - 이희열, 김석기, 장만기, 최용진
전주지부 : 	 지 부 장 – 이준택	 부지부장 – 박춘식, 정지우
	 지부감사 – 이정근, 송구진	 사무국장 - 정석재
	 재무간사 - 윤효상	 사무간사 - 최정희, 윤정화
	 기획간사 - 신경진	 사업간사 - 최규칠, 송명효
	 섭외간사 - 정연식, 남학우	 운영간사 - 최원철, 이병우
	 정보간사 - 권덕주, 조계양	 홍보간사 - 양돈희, 오봉회
신안지부 : 	 지 부 장 – 박성문	 부지부장 – 박정희
	 지부감사 – 김현호	 사무국장 - 김준수
	 재무간사 - 임지현	 기획간사 - 정수연
	 홍보간사 - 범은혜
영암지부 : 	 지 부 장 – 박증언	 부지부장 – 이운기
	 지부감사 – 장경순	 사무국장 – 김양선
	 재무간사 – 박근영	 홍보간사 - 김연영
장흥지부 : 	 지 부 장 – 송영환	 부지부장 – 신대섭, 김현호
	 지부감사 – 조규섭, 위수환	 사무국장 – 박철환
	 기획간사 – 박채원	 재무간사 – 이정영
	 사업간사 - 주성택
진도지부 : 	 지 부 장 – 하용순
괴산지부 : 	 지 부 장 – 정하준
옥천지부 : 	 지 부 장 – 박종우	 부지부장 – 김상환, 임용현
	 지부감사 – 나기출, 김희숙	 사무국장 - 권명길
	 진행간사 - 심대보	 홍보간사 - 박해용
	 사업간사 - 황건하	 섭외간사 - 이규완
	 기획간사 - 류정현
진천지부 : 	 지 부 장 - 정이순	 부지부장 – 강희배, 김종학
	 지부감사 - 조미자	 사무국장 - 주명자
	 재무간사 - 이호태	 행정간사 - 최미정
	 홍보간사 - 김원동	 연구간사 - 김경화
	 사업간사 - 이문옥	 기획간사 - 임효진
	 섭외간사 - 정연정	 연구간사 - 한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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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지부 : 	 사업간사 – 허용남
계룡지부 : 	 지 부 장 - 곽현철	 부지부장 - 박노천
	 지부감사 - 윤민숙	 사무국장 - 강정숙
	 기획간사 - 민영부	 사업간사 - 김종석
	 홍보간사 - 조창운	 재무간사 - 권경옥
	 운영간사 - 정희철
아산지부 : 	 지 부 장 - 손용희	 부지부장 - 이재근
	 지부감사 - 안성준, 이흥기	 사무국장 - 문현준
	 재무간사 - 김하성	 홍보간사 - 서한규
	 사업간사 - 윤연화	 기획간사 - 김기석
	 운영위원 - 전문수, 강권세, 서승원, 이춘배
양산지부 : 	 부지부장 - 김종선

<입  회> - 56명
강 남 구 : 김석한(정)
노 원 구 : 고미자(정), 홍성자(정)
관 악 구 : 백운란(정)
동 작 구 : 김만식(정), 채영규(정)
은 평 구 : 권해숙(정), 허현숙(정)
용 산 구 : 박성금(정)
부    산 : 김상래(정), 김용식(정), 박우찬(정), 조경래(정)
울    산 : 이희선(정), 이현정(정), 우수연(정)
인    천 : 정종남(정)
제    주 : 양규영(정), 양성봉(준), 유수기(정)
영    월 : 이순복(준)
고    양 : 김일호(정), 조태성(정), 한명순(정)
경기광주 : 김학수(정)
수    원 : 형성덕(정)
시    흥 : 박도희(정)
안    양 : 김도유(정), 심규식(정), 최현옥(정), 홍두현(정)
이    천 : 유오균(정)
포    천 : 유재관(정), 이주선(정)
경    주 : 박덕용(정)
구    미 : 김경동(정), 이미경(정)
문    경 : 양창환(정)
안    동 : 권용민(정), 이건우(정), 이성재(정), 최미연(정)
사    천 : 김문식(정)
진    주 : 박상규(정), 박재신(정), 조광규(정)
합    천 : 공경준(정)
남    원 : 서광석(정)

강    진 : 강상우(정)
목    포 : 유미경(정), 최현주(정)
신    안 : 김영출(정)
홍    성 : 이권행(정)
예    산 : 김명애(정), 송은영(정), 윤정미(정)

<승  격> - 7명
홍    천 : 안영란
부    천 : 이윤정, 최영란
시    흥 : 정동자
이    천 : 최강민
구    미 : 김정은
안    동 : 김중옥

<복  권> - 4명 
원    주 : 서영원 - 자 퇴 / 완납복권
상    주 : 전영희 - 정권 6개월 / 징계기간 만료
전    주 : 박두희 - 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서    산 : 김석남 - 회비미납 제명 / 완납복권 ② 사진교육지도자 자격 유지관련 심의 건

    - 협회를 탈퇴한 회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당사자가 협회를 해한 정황
이 확인되는 경우 그 자격 및 인준받은 교육기관 승인을 취소하고 기관에 
통지하기로 함

15) 기타의 건
   ① 2025 PASK KOREA 국제공모전 결과보고
   ② 서울시 민간축제 지원 및 육성사업 심의결과 보고
   ③ 회원 이적 관련 논의 
    - 회원 입회규정 제4조에 따라 회원의 이적시 회비와 경조 가입을 
위한 경조비 이외에는 추가금을 절대 받을 수 없음을 각 지부에 명확히 
통지하기로 함
    - 지회·지부 간 회원 이적시 이적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 
지부에 연회비 절반을 납부하고, 하반기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액을 
납부해야 함 

번호 강 사 자격번호 기관명 지  역 강 좌 명 시 수

1 권병길 제2023-지도3기04호 군산문화원 군산 사진촬영 기초과정 16주/32시간

2 권병길 제2023-지도3기04호 김제시 평생학습관 김제 사진촬영 기초과정 16주/32시간

3 권오규 제2023-지도3기06호 안동문화원 안동 안동문화원 문화학교 사진반 20주/40시간

4 이동규 제2023-지도3기34호 예산문화원 예산 디지털카메라 16주/32시간

5 이동규 제2023-지도3기34호 예산문화원 예산 디지털카메라(중급) 16주/32시간

6 이명수 제2021-0168호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광주 포토아티스트(기초) 15주/30시간

7 정은택 제2021-0834호 세명대학교 평생교육원 제천
나를찾는 사진여행(중급)  	
나를찾는사진여행(장노출)

15주/30시간

8 조병두 제2021-0196호 중앙도서관 파주
DSLR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강의(이론,실습)

15주/30시간

9 조성근 제2023-지도3기48호 아주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수원 작품 사진 촬영과 편집 16주/32시간

10 최정규 제2021-0206호 보령문화원 문화학교 보령 디지털 사진의 이론과 실제 36주/72시간

14)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 및 심의 건
   ① 입회점수 인정강좌 승인의 건 – 승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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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촬영지도위원회 정기총회
2025년 사업예산안 상정 승인

글, 사진_김의배(홍보위원회 위원장) 

협회 소식 SOCIETY NEWS 회원동정 MEMBER PLAZA

3월 22일(토) 오후 5시부터 23일(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사진작가협
회 제3기 촬영지도위원회(회장 장준복) 제20차 정기총회를 서울 중구 남
산 자락에 있는 서울유스호스텔 3층 고운방에서 이승주 사무국장의 진행
으로 개최했다. 

제1부, 국민의례에 이어, 장준복 회장이 김부연 고문과 윤지한 명예회
장을 소개했다. 이후 우수위원 표창을 했다. 김의배 감사와 박진하 재무
국장에게 우수위원 표창패와 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수여했다. 

제2부, 사무국장이 성원 보고를 했다. 총원 56명 중 참석 16명, 위임 
20명, 총 3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회장에게 보고하고 회장이 개회 선
언을 했다. 

장준복 회장은 인사말에서 “저는 항상 건강을 강조합니다. 지금 20차

라는 세월이 많이 흐르다 보니 건강 때문에 지금 탈회하시는 분도 있고, 
하여튼 건강 조심하여야 합니다. 우리 선물을 가방, 이런 거 말고 건강식
품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경과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유인물로 대체했다. 
감사보고는 김의배, 김규종, 문형선 감사가 봤는데 문형선 감사가 발표했
다. 

회장이 2024년도 결산안 승인의 건과 2025년도 사업 및 예산안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지난번 조끼는 회장이 반부담하고 회비에서 반
부담하여 만들었습니다. 9월 4일부터 9일까지 하는 회원전 작품 규격은 
20x30으로 합니다. 회원전(강서문화원 아뜨리움)과 가을 동행을 두 번 
하기가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으니, 함께하면 좋겠
다" 는 김규종 감사의 제안에 그렇게 하자고 했다. 

이번 회원전 타이틀을 보일 ‘시(視) 순간을 담다’로 하고 주제는 자유
작으로 하되 누드는 제외한다. 이메일 주소는 윤지한 명예회장의 것이다. 
6월 30일까지 작품 마감한다. 작품은 출품작품 그대로 하되, 색감만 조
정한다. 도록 만들 때는 5x7 사진을 뽑아서 파일과 함께 보낸다. 현상소, 
액자, 출판사 선정은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전시회 참가비는 5만 원
이다. 

회비 미납자에 관해서 논의했다. 장 회장은 "임기 내에 회비 인상은 없
다"고 했다. 장 회장이 폐회를 선언 한 후 1층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2025 전국 사진강좌 안내(4월)

사진강좌 지회.지부 강좌일시 장소

부산전국사진강좌 부산지회 2025.4.12. (토) 오후2시~6시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

광주전국사진강좌 광주지회 2025.4.26. (토) 오후2시~6시 광주예총 지하 방울소리공연장

남원전국사진강좌 남원지부 2025.5.03. (토) 오후2시~6시 남원문화예술지원센터

울산전국사진강좌 울산지회 2025.5.17. (토) 오후1시~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제천전국사진강좌 제천지부 2025.5.24. (토) 오후1시~5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2025년 3월말 현재)발전기금적립 내역

□ 27대까지 적립금(2017.2월말) : 	 798,001,466 	 	
□ 28대까지 적립금(2020.2월말) : 	 218,172,424 	 	
□ 29대까지 적립금(2023.2월말) : 	 93,715,796 	 	
□ 30대적립금(2023.3월~3월말) : 	 100,022,247 	 	
계 : 1,209,911,933(a)	

○입회자 발전기금 계 : 	 325,500,000 (3,255명/발전기금100,000/인)	
① 2017년 계 : 36,600,000 	 ※특별회원2명 제외	
② 2018년 계 : 53,200,000 	 	 	
③ 2019년 계 : 100,900,000 	 	 	
⑤2020년 계 : 15,700,000 	 ※특별회원3명 제외	
⑥2021년 계 : 27,700,000 	 	 	
⑦2022년 계 : 32,200,000 	 	 	
⑧2023년 계 : 16,900,000 	 	 	
⑨2024년 계 : 36,700,000
⑩2025년 계 : 16,400,000 	 	 	
▷ 2024년01월(50명):	  5,000,000 	 	
▷ 2024년03월(36명):	  3,600,000 	 	
▷ 2024년05월(14명):	  1,400,000 	 	

▷ 2024년07월(50명):	  5,000,000 	 	
▷ 2024년09월(39명):	  3,900,000 	 	
▷ 2024년11월(70명):	  7,000,000 	 	
▷ 2025년01월(108명): 10,800,000
▷ 2025년03월(56명): 5,600,000 
	 	
○기타 계 :	 86,410,467 	 	 	
▷ 이자(보통예금) : 68,628 (28대 누계)	
	             81,623 (29대 누계)	
	             34,751 (30대 누계)	
▷ 이자(정기예금) : 24,403,796 (28대 누계)	
	             17,034,173 (29대 누계)	
	             32,787,496 (30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4,000,000 (29대 누계)	
▷ 이자(임차보증금) : 8,000,000 (30대 누계)	
	 	 	 	
○운용 계 :	 400,000,000 (b) 	 	
▷ 사무실 이전 임차보증금 : 400,000,000 (목동,한국예총 건물)	

□ 총 적립금 잔액 : 809,911,933 ( a-b )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박건태(금산)이사 영식혼
2025년 3월 15일(토) 오후4시 마리드엘웨딩 6층(대전 서구 만년로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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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MEMBER PLAZA 회원동정 MEMBER PLAZA

축하합니다
(3월 입회자)

양성봉(제주,준) 이순복(영월,준) 조태성(고양,정)유수기(제주,정) 김일호(고양,정) 한명순(고양,정)

조경래(부산,정) 이현정(울산,정) 정종남(인천,정)이희선(울산,정) 우수연(울산,정) 양규영(제주,정)

김석한(강남구,정) 홍성자(노원구,정) 김만식(동작구,정)고미자(노원구,정) 백운란(관악구,정) 06.채영규(동작구,정)

유재관(포천,정) 박덕용(경주,정) 이미경(구미,정)이주선(포천,정) 김경동(구미,정) 권용민(안동,정)

권해숙(은평구,정) 박성금(용산구,정) 김용식(부산,정)허현숙(은평구,정) 김상래(부산,정) 박우찬(부산,정)

김학수(경기광주,정) 심규식(안양,정) 홍두현(안양,정)김도유(안양,정) 최현옥(안양,정) 유오균(이천,정)

김영출(신안,정)

양창환(문경,정)

이건우(안동,정) 최미연(안동,정) 박상규(진주,정)이성재(안동,정) 김문식(사천,정) 박재신(진주,정)

조광규(진주,정)

김명애(예산,정) 윤정미(예산,정)이권행(홍성,정)

박도희(시흥,정)

송은영(예산,정) 형성덕(수원,정)

서광석(남원,정) 유미경(목포,정)공경준(합천,정) 강상우(강진,정) 최현주(목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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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 r i l

그해 겨울 그들이 왔다. 눈꽃으로
용광로보다 뜨거운 철의 야생작가 윤순영 PosART 기록전

전시일시	 2025년 4월 17일(목) ~ 5월 10일(토)
전시장소	 김포아트홀 전시실 (경기도 김포시 돌문로 26 김포아트홀)
개 막 식	 2025년 4월 17일(목) 14:00
전시작가	 윤순영(010-9459-4119)
주최/주관	김포문화재단, (사)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전시후원	 포스코스틸리온, (유)대웅실업 & (유)영가실업

야생조류 보호 및 환경지킴이로 일생을 바쳐온 윤순영 작가의 사진 작품
을 포스코스틸리온, (유)대웅실업&(유)영가실업 후원 포스아트(스틸)로 
세계 최초 제작한 기록 전시(40여 점)를 하고자 한다.  <중략>

자연을 수평적인 관계로 바라봤을 때 자연의 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었다. 사람이 중심일 때 자연은 무의미해진다. 자연은 우리 벗이다. 이
러한 마음으로 대한 자연의 사진을 이번 기록전시를 하고자 한다.  <작가
노트 중에서>

미선
윤영식 초대작가전

전시일시	 2025년 3월 21일(금) ~ 4월 20일(일) (매월 월요일 휴관)
전시장소	 미동산수목원 산림과학박물관 기획전시실
	 (충북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수목원길 51(미원리 20) / 043-220-6101)
기획초대	 미동산수목원 
초대작가	 윤영식(010-6409-3899)  

우리는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 지속 발전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자연을 사랑하고 잘 가꾸어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편 지구상에는 여러 생명체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미선나무는 우리나라에서 만 유일하게 자생하는 1속 1종의 멸종위기 희귀 식물로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 육성하고 있다. <중략>

자연의 섭리와 자연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항아리에 가득 담았다.
자연과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나의 소박한 사진이야기.
그 속에서 꿈과 이상을 키우고 실현해 나아가는 긴 여정이고, 자연은 나의 어머니이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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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의 항아리
고영금 개인전

AI 감성, 사람의 손길로 꽃피우다
정순교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4월 4일(금) ~ 4월 10일(월)
전시장소	 전북예술회관 차오름1실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161)
전시작가	 정순교(010-6644-9800)

추억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진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기억할 때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감정과 함께 떠올립
니다.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웃던 날,
낯선 도시에서 마주한 감동,
그리고 변화해 가는 세상의 모습까지
사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창(窓)입니다. 
<중략>

이번 전시는 시간을 담는 사진, 
감성을 배우는 AI예술,
그리고 기후 변화 이야기로 이어지는 공간입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이 따뜻한 추억을 떠올리고 새로운 감성을 느끼며
우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전시일시	 2025년 4월 16일(수) ~ 4월 22일(화)
전시장소	 경인미술관 제3관
전시작가	 고영금(010-5290-4264)

푸른 새벽빛이 서서히 밝아오는 시간, 장독대에 정안수를 떠 놓고 기
도를 올리던 흐릿한 어머니의 실루엣을 기억한다. 크고 작은 항아리
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던 장독대. 그곳은 가족들의 안녕을 빌던 어머
니의 곡진한 기원이 담긴 기도처였다. 그래서일까. 둥근 배를 내밀고 
서 있는 항아리만 보면 늘 어머니와 함께한 안온하고 충만했던 시절
이 떠오른다.  <중략>

결국 사진도 자기 인생에 대한 발언이므로 항아리로 구현된 나의 사
진 역시 나만의 이야기다. 다만 실제 모습과는 다른 새로운 해석을 더
해 보는 사람들에게 색다른 감동을 주고 싶었다. 모든 예술은 인간의 
영혼을 정화하는 것이라니 나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도 언어로는 설명
될 수 없는 직관의 세계에 당도할 수 있기를.
항아리는 나의 자화상
사진은 나의 판타지. 사진을 찍는 동안 한 생애가 강물처럼 흘러간다.   
<작가노트 중에서>

보리수展(五方色)
전채영 초대전

전시일시	 2025년 3월 1일(토) ~ 4월 30일(수)
전시장소	 희망갤러리(서울구치소 內)
전시작가	 전채영(010-3721-4466)

보리수가 익어가는 6월은 늘 분주하다.
그 이전 이른 봄부터 소란스러움은 꿀벌들에 의해 시작 되어진다. 
보리수꽃은 통꽃으로 끝은 네 개로 갈라져 흰색의 보리수꽃들이 
가지 끝에 덩어리져 피어나고 가지끝 붉은 보리수들이 맺히기 시
작하면 새들도 주변에 쉼 없이 날아든다.
해를 거듭해도 변하지 않는 보리수에 늘 셔터를 누르고 화인더에 
담아내지만 늘 다른 모습으로 새롭기만하다. 렌즈마다 달리 보이
고 시간대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에 담고 담아내며 사진 위에 얹어
내고 얹어내면서 다른 느낌의 사진으로 완성해 나가면서 긴 시간
을 작업에 몰두하게 되었다. 초평동 농부로 짧지않은 십년의 시간
을 화인더에 담아내며 초평동 이야기로 주제를 잡고 23년도 개인
전을 마치고 두 번째 주제를 찾아가면서 가장 먼저 열매를 맺는 보
리수를 두 번째 개인전 주제로 정하게 되었다.  <작가노트 중에서>

미호예술일지
신명현 개인전

전시일시	 2025년 4월 22일(화) ~ 4월 27일(일)
전시장소	 한국공예관 3층 4갤러리 (충북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전시작가	 신명현(010-3256-3802)

미호강과 그 주변의 변화와 일상을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번 전시의 시작점은 팔결다리였습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미호강과 이정
표들은 변화하는 강의 흐름과 함께 세월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다리가 놓이
며 공사가 진행되는 모습과 그 주변의 변모, 그리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일
상의 공간들—파크골프장과 생태공원의 조성, 강 안쪽에서 낚시를 하며 시간
을 보내는 사람들의 소소한 풍경까지—모두가 미호강의 일부로 어우러졌습
니다.
강 주변을 맴도는 철새들이 떼 지어 날아오르고, 자연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
이 이미지로 겹쳐지며 또 다른 미호강의 얼굴을 만들어냅니다. 기록은 단순
히 지나간 시간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미래를 향해 말을 거는 시작입니다.  
<작가노트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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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대한민국사진대전 <본문>

2025 서울신록사진촬영대회 <본문>

<2025년 4월호 게재 공모전 리스트>
제3회 청주관광(기록)사진공모전

제52회 청주전국사진공모전

제21회 충청북도사진대전람회

제22회 전국품바사진촬영대회

제12회 남원관광전국사진공모전

제39회 남원전국춘향사진대전

제39회 남원전국사진촬영대회

제11회 고흥관광전국사진공모전

2025년 포항국제불빛축제전국사진촬영대회

제21회 장뜰들노래전국사진촬영대회

2025 제8회 군포전국사진촬영대회

제30회 경기도사진대전

제32회 서산전국사진공모전

제29회 울산광역시사진대전

제59회 울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제33회 울산전국사진공모전

제34회 경상남도사진대전

제57회 전북특별자치도사진대전

제33회 대전광역시사진대전

제51회 제주특별자치도사진대전

제61회 인천광역시사진대전

제11회 파주평화전국사진공모전

제15회 성남전국사진촬영대회

제47회 순천전국사진공모전

제2회 문경전국사진촬영대회

제8회 신안전국사진공모전

제29회 달구벌전국사진공모전

제47회 전국흑백사진대전

제19회 계룡전국사진공모전

제25회 남양주전국꽃사진공모전

제15회 영천복사꽃전국사진촬영대회

제34회 구미전국사진공모전

제17회 영주전국민속사진촬영대회

제34회 보령전국사진공모전

제70회 진주전국사진공모전

제74회 광주신록전국사진촬영대회

제38회 안동전국사진공모전

제23회 안동관광전국사진공모전










































